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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1)

인도 가정 제식의례의 변용
― 바라문 가장의 아침 일과를 실례로 ―

■

에이노우 신고(永ノ尾 信悟)**

박 문 성 옮김
[가톨릭대학교 동양철학 교수 ․ 신부]

Ⅰ. 들어가는 말
Ⅱ. 미틸라 지방의 삼디야우파사나
Ⅲ. 슈라우타 제식문헌의 아그니호트라
Ⅳ. 가정 제식문헌의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Ⅴ. 가정 제식문헌에 대한 보유문헌의 삼디야우파사나
Ⅵ. 삼디야우파사나의 성립과 아침 행위의 의례화
Ⅶ. 결론: 아침과 저녁 의례의 변용과 탈 베다화

* 본 글은 インド＝複合文化の構造通号(京都: 法蔵館, 1993)의 261~318쪽에 게재된 

에이노우 신고(永ノ尾 信悟)의 논문 ｢ヒンドゥー儀禮の變容  朝の勤行を例として｣를 

번역하였다. 원제목은 ｢힌두 의례의 번용 ― 아침 일과를 예로서｣이지만, 번역문에

서는 ｢인도 가정 제식의례의 변용 ― 바라문 가장의 아침 일과를 실례로｣로 하였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례용어를 국어에 맞게 수정하거나, 소제목

에 번호를 매기거나, 역주를 삽입하거나, 永ノ尾 信悟(1989)를 참조하여 본문 내용

을 추가하였다. 역주의 산스크리트 원문은 永ノ尾 信悟(1989)를 재인용한 것이다. 
** 에이노우 신고는 교토대학문학부(京都大學文學部)를 졸업(1971)하고, 동 대학 문

학연구과의 범어학범문학(梵語學梵文學) 전공 박사과정(1973~1976)을 다녔고, 독일

의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1986)를 취득하였고, 일본 국립민속학박물관

(1987~1991)과 도쿄대학(東京大學) 동양문화연구소 교수(1991~2013)로 재직하면서 인

도 종교일반(宗敎一般), 베다제식(祭式), 힌두의례(儀禮)와 관련된 권위를 지닌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본 논문은 저자가 1987~1988년에 북인도 비하르(Bihar)주의 북부 

미틸라(Mithilā) 지방을 방문하여, 바라문 가장이 거행하는 아침 예배를 관찰하고, 
그것과 고대인도 제식문헌에서 규정된 의례와의 상관관계를 밝힌 것이다. 본 번역

문을 통해 베다시기부터 인도 가정과 공동체의 사제(司祭)로서 역할을 한 바라문 

가장의 아침 일과, 특히 제식과 관련된 일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가톨릭교회 전

례 및 제식행위들의 제의적 의미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180 ■ 번역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1987~1988년에 북인도 비하르(Bihar)주의 북부에 있는 미

틸라(Mithilā) 지방에서 마하데바푸자(mahādevapūjā)1)라는 의례(儀禮)2)

를 경험했다. 이것은 바라문 가장(gṛhapati, 가정의 주인)이 매일 아

침 지키는 일과로서 기본적으로 둘로 구분된다. 전반부는 가정 제

식문헌(gṛhyasūtra)3)에 기원을 둔 삼디야우파사나(saṃdhyā upāsana, 혹
은 saṃdhyopāsana) 의례, 즉 ‘[낮과 밤이] 연결되는 시간의 예배’4)라

는 의례이고, 후반부는 베다시기 이후 형성된 것으로 쉬바(Śiva) 신
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이다.

필자에게 의례를 보여준 자(Jha, L. K.)씨는 먼저 집 옆 우물가에

서 목욕하고, 입었던 옷(dhoti)을 빨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물 단

지에 물을 담아 집으로 돌아와서, 초가지붕 베란다에서 짚으로 만

든 작은 돗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자신 앞에 동(銅) 그릇과 숟가락

처럼 생긴 제식도구를 늘어놓고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시작한다. 
의례행위 자체는 외견상으로 매우 단순하다. 숟가락처럼 생긴 제

식도구에 물을 담아서 조금 큰 접시에 옮겨 담는 것이 주요 동작이

다. 그런데 그는 의례행위를 하는 동안 끊임없이 작은 소리로 만트

라를 읊조린다. 만트라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3천년 가까이 거슬러 

1) 필자는 永ノ尾 信悟(1989)에서 마하데바푸자(Mahādevapūjā)에 대해 보고했다. 의례

에서 사용된 만트라를 번역하고, 산스크리트어 문헌과 출처를 제시했으며, 다양한 

의례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각주로 정리했다. 이하 서술에서는 만트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만트라의 출처와 의례용어에 관해서는 永ノ尾 信悟(1989)를 참조하라.
2) (역주) 필자는 ‘의례’(儀禮) ‘용구’(用具)라고 기술하지만, 번역문에서는 ‘입문의

례’ 혹은 ‘결혼의례’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의례’로, 구체적으로 제사 혹은 제관과 관

련된 경우는 ‘제식’으로 번역한다. ‘용구’는 ‘도구’(道具)로 번역한다.
3) (역주) 가정의례를 규정한 ‘그리히야수트라’(gṛhyasūtra)는 ‘가정 제식문헌’으로, 제
주(주로 공동체의 수장)가 다수의 제관들에게 의례하여 행하는 제식을  규정한 ‘슈
라우타수트라’(śrautasūtra)는 ‘슈라우타 제식문헌’으로 번역하고, 필요할 경우는 음사

한다. 
4) (역주) 이것은 삼디요파사나(saṃdhyopāsana)라고도 불리는데, 전통적으로 아침과 

저녁 두 번 행한다는 견해와 정오(正午)를 포함해서 세 번 거행한다는 견해가 공존

한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예시되는 제이(J) 마을에서는 하루 한 번, 즉 아침에만 행

한다. 永ノ尾 信悟(1989), 382쪽, 각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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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갈 수 있는 베다문헌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는 만트라를 통해 

의례적으로 몸의 부정(不淨)을 털어버리고, 태양을 예배하고, 가야

트리(gāyatrī) 만트라를 마음속에서 읊조리면서 신들, 선인(仙人)들, 
자기 조상의 영들을 만족시키는 예배(tarpaṇa)를 거행한다.

이렇게 전반부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마치고 후반부 바이슈바

데바(vaiśvadeva) 제식으로 옮겨가는데, 그는 힌두교의 대표적 18신
(神)에게 꽃, 향, 물, 간단한 공물을 헌공(獻供)하며 예배한다. 필자

는 후반부의 신들에 대한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신들을 헌

공하지는 않지만, 전반부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중심으로 거행되

는 아침 일과는 미틸라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연구보고에 따르면,5)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중심으로 하는 아침 

일과가 현재 인도 각지에서 가장이 행하는 아침의례의 일반적 형

태이다. 따라서 현재 인도에서 바라문 가장이 행하는 아침의례는 

대게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필자는 인도 현지에서 실제 종교의례를 관찰할 기회를 갖기 전, 

베다문헌을 통해 고대인도의 종교의례를 연구했었다. 그런데 베다

시기의 종교의례를 규정한 슈라우타 제식문헌(śrautasūtra)이 아침과 

저녁 일과로 규정한 아그니호트라(agnihotra)가 현재 인도에서 발견

되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와 전혀 다름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문

헌사적으로 이 변화가 어느 시대에 발생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인도에서 관찰된 사실에서 출발하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현재 거행되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문헌사적으로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

과 다른 의례를 가르치는 베다문헌에서는 어떤 의례가 거행되었고, 
그 베다의례가 어떤 변용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삼디야

우파사나 의례로 성립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고대 

5) Vidyārṇava(1918)는 벵갈(Bengal)과 인도 북부에서 행해지는 제식을 전통적인 베다 

학파에 기초하여 기술한다. Srinivasna(1973: pp.176~178)는 마하라스트라(Mahārāṣṭra)의 

바라문의 사례를 보고하고, Dubois(1906: pp.251~269)는 19세기 전반기 남인도의 실례

를 소개한다. 또한 Goudriaan(1970: pp.167~168)은 남인도 바이카나사(Vaikhānasa) 학파

의 사원의 승려의 실례를 언급한다. 永ノ尾 信悟(1989) 382쪽 이하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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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몇 개의 제식문헌을 단서로 해서 검토할 것이다.

Ⅱ. 미틸라 지방의 삼디야우파사나

필자가 비하르주 마두바니(Madhubani) 군의 제이(J)촌에서 관찰한 

아침 일과인 마하데바푸자의 전반부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순서

는 아래와 같다. 동작 자체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함께 읊조리는 

만트라 중심으로 소개한다. 우물에서 목욕을 한 자(Jha)씨가 짚으로 

만든 자리에 앉아 제식도구를 준비하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2.1. 몸의 정화

숟가락으로 오른 손바닥에 물을 조금 담고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그가  부정(不淨)해도 깨끗해도, 또한 어떤 상태에 있어도 연꽃(蓮) 
눈을 지닌 신(Viṣṇu)을 상기하는 자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깨끗하다.6)

“옴. 연꽃 눈을 지닌 신은 정화하기를”7)라고 읊조리고 머리로부

터 가슴까지 물을 뿌린다. 잠시 명상하고 오른손으로 물을 조금 마

시고 오른 손바닥에 물을 담아 무릎에 놓고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그리고 우주적 법칙(天測, ṛta)과 진실(satya)이 요동치게 만드는 열

력(熱力, tapas)에서 태어났다. 그것에서 밤이 태어났다. 그것에서 파도치

는 대양(大洋)이. 파도치는 대양에서 1년(一年)이 태어났다. 눈을 깜빡거

리는 일체를 지배하는 자가 낮과 밤을 만든다. 창조자는 태양과 달을 순

서대로 갖춰놓는다. 하늘, 땅, 허공, 그리고 태양을 스바하(svāhā).8)

6) (역주) oṃ apavitraḥ pavitro vā sarvāvasthārṇ gato 'pi vā/ yaḥ smaret puṇḍarikākṣaṃ sa 
bāhyābhyantaraḥ śuciḥ// 만트라의 출처는 알 수 없다. 永ノ尾 信悟(1989), 389쪽, 각주 

15.
7) (역주) oṃ puṇḍarīkākṣaḥ punātu// 만트라의 출처는 알 수 없다. 永ノ尾 信悟(1989), 
389쪽, 각주 16.
8) (역주) oṃ ṛtáṃ ca satyáṃ cābhī ̀ddhāt tápasó 'dhy ajāyata/ táto rā ́try ajāyata tátaḥ samudr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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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앞에 놓인 그릇에 물을 버리고, 물을 한 번 마신다. “옴. 물
은 나를 지키소서”9)라고 읊조리고 오른손으로 머리 주변에 물을 

뿌린다. 이 행위로 그는 의례적으로 정화된다. 이때 세계창조와 관

련된 만트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자 이름이 ‘죄를 닦아내는 자’라
는 아가마르샤나(aghamarṣaṇa)이기 때문인 것 같다.

2.2. 조식(調息, prāṇāyāma)

얼굴 앞으로 합장하고 ‘옴(oṃ, 聖音), 7개 비야흐리티(vyāhṛti, 비밀

스런 발성), 가야트리(gāyatrī) 만트라’ 각각에 관련된 저자, 운율, 신
격, 사용법을 읊조린다.10) 오른손 엄지로 오른쪽 콧구멍을 누르고, 
중지와 약지로 왼쪽 콧구멍도 눌러 막는다. 그 간격은 각각 30초 정

도이다. 마지막으로 엄지를 떼고 왼쪽 콧구멍만 약 15초 누른다. 그
리고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물은 광휘(光輝), 정수(精髓), 불사(不死), 브라만(Brahman), 부루(Bhūr), 
브바(Bhuvaḥ), 스바르(Svar), 옴.11)

조식(調息)을 하며 콧구멍을 막는 동안, 그는 옴(oṃ) 만트라, 7개
의 비야흐리티(vyahṛti), 그리고 ‘사비트리(sāvitrī) 신과 같은 뛰어난 

광휘를 우리가 받아서, 그가 우리 사고를 고무하기를’ 내용으로 하

arṇaváḥ// samudrā ́d arṇavā ́d ádhi saṃvatsaró ajāyata/ ahorātrā ́ṇi vidádhad víśvasya miṣató vaśī ́// 
sūryācandramásau dhātā ́ yathāpūrvám akalpayat/ dívaṃ ca pr ̥thivī ́ṃ cāntárikṣam átho svàḥ//ṚV 
10.190.1~3// 아가마르샤나(aghamarṣaṇa)가 저자라고 알려진 ‘죄를 닦아내는 찬가’(aghamarṣana 
sūkta)는 창조와 관련된 것과 말의 희생제의 마지막 목욕에서 사용된다. 永ノ尾 信悟

(1989), 390쪽.
9) oṃ āpo mām abhirakṣantu// 이 만트라의 출처를 알 수 없다. 永ノ尾 信悟(1989), 391
쪽, 각주 22.
10) (역주) savyāhṛtipraṇavakāḥ prāṇāyāmās tu ṣoḍaśa/ api bhrūṇahaṇaṃ māsāt punaṃty 
ahrahaḥ kṛtāḥ//MS. 11.249// “비야흐리티(7개의 세계의 이름)와 함께 聖音  ‘옴’을 읊조

리고 16회의 조식을 매일 반복한다면 학식 있는 바라문의 살해자라고 하더라도 1
개월 후에는 정화될 것이다.” 渡辺 章悟(1992), 185쪽.
11) óṃ ā ́po jyóti ráso 'mṛ ́tam bráhma bhū ́r bhúvaḥ súvar óṃ//TA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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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야트리, 즉 사비트리(sāvitrī) 만트라12)를 세 번 읊조린다.

2.3. 입 닦기(ācamana, 홀짝이는 것)

다음으로 입을 닦는 의례행위를 한다.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물을 한 번 마시고, 오른손에 물을 담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상태

에서 만트라를 읊조린다. 

태양은, 분노는, 분노의 신은 내가  분노 때문에 범한 죄로부터 나를 

지키소서. 내가 밤에 마음으로, 말로, 양손으로, 양 다리로, 배로, 성기로 

범한 죄, 그것을 밤은 깨끗이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악행이라도, 
지금 나는 불사(不死)를 모태로 하는 태양 가운데, 광휘 가운데에 나를 

헌공한다. 스바하.13)

마지막 “스바하”를 하는 동시에 오른손의 물을 버리고 새 물을 

오른손으로 마시고 입술을 닦고 오른손에 물을 담았다가 버린다. 
손바닥을 위쪽으로 오른손을 무릎 위에 놓고 만트라를 읊조린다.

물은 대지를 정화하라. 정화된 대지는 나를 정화하라. 물과  브리하스

파티는 정화하라. 브라만에게 정화된 대지는  나를 정화하라. 남은 것을, 
향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또한 내가 행한 악행을, 나의 모든 것을 물은 

정화하라.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을. 스바하.14)

마지막 “스바하”라고 하고 오른손의 물을 그릇에 버리고, 그 손

으로 물을 마시고 입술을 문지른다. 이것이 입을 닦는 행위이다.

12) tát savitúr váreṇyaṃ bhárgo devásya dhimahi/ dhíyo yó naḥ pracodáyāt//ṚV 3.62.10//.
13) (역주) oṃ sūryaś ca manyuś ca manyupatayaś ca manyukṛtebhyaḥ/ pāpebhyo rakṣantām/ 
yad rātriyā pāpam akārṣam/ manasā vācā hastābhyām/ padbhyām udareṇa śiśnā/ rātris tad 
avalumpatu/ yat kiṃ ca duritam mayi/ idam ahaṃ mām amṛtayanau/ sūrye jyotiṣi juhomi 
svāhā//TA 10.25:742.1519//.
14) (역주) ā ́paḥ punantu pṛthivī ́ṃ pṛthivī ́ pūtā ́ punātu mā ́m/ punántu bráhmaṇaspátir 
bráhmapūtā punātu mā ́m// yā ́d úcchiṣṭam ábhojyaṃ yád vā duścáritaṃ máma/ sárvaṃ punantu 
mā ́m ā ́po 'satā ́ṃ ca pratigráham// svā ́hā//TA 10.23:740.23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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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체를 닦는 것(mārjana)

그는 의례적으로 신체를 닦는 의례행위를 행한다. 왼손바닥에 물

을 담아서 오른손으로 덮고 3개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그대들 물은 열매에 원기(元氣)를 불어 넣기를. 옴. 그러한 그대들

이 우리를 자양(滋養) 안에 머물게 하기를.15) 
옴. 큰 기쁨을 보기 위하여. 옴. 무엇보다 뛰어난 그대들의 정수(精髓). 

옴. 그것을 우리에게 이곳에서 나누어 주기를. 옴. 기꺼이 어머니들이 하

듯이.16)

옴. 그를 위해 우리는 그대들에게 나아가나니. 옴. 그대들이 그의 집으

로 우리를 몰아붙이길. 옴. 우리를 태어나게 하길. 그 사람을 위해. 옴.17) 

그리고 “옴”이라고 읊조리는 동안,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물을 

잡는 것처럼 해서 머리로부터 뺨에 물을 뿌린다. 다시 왼손에 물을 

담아서 오른손으로 덮고 만트라를 읊조린다.

나무 기둥으로부터 풀려난 자처럼, 땀을 흘리고 나서 목욕을 통해 오

염에서 벗어난 자처럼, 정화 도구로 정화된 녹은 버터와 같이, 물이 죄로

부터 나를 정화하기를.18)

15) (역주) oṃ ā ́po hí ṣṭhā ́ mayobhúvas tā ́ na ūrjé dadhātana/ oṃ mahé ráṇāya cákṣase//ṚV 
10.9.1// 이하 세 만트라는 ṚV 10.9.1~3에 oṃ을 삽입한 것이다. “옴. 물이여. 실로 존

재함으로 상쾌함을 지닌 그대는 우리에게 강인함을 주소서. 옴. 우리 눈으로 기쁨

을 보기 위해”(역자 번역).
16) (역주) oṃ yó vaḥ śivátamo rásas tásya bhājayatehá naḥ/ oṃ uśatī ́r iva mātáraḥ//ṚV 
10.9.2// “옴. 그대는 가장 상서로운 음료(rása), 여기서 우리가 그 [상서로움을  나눠 

갖게 하소서. 옴. 자녀에게 모유를 주기를  원하는 어머니처럼”(역자 번역).
17) (역주) oṃ tásmā áraṃ gamāma vo yásya kṣáyāya jínvatha/ oṃ ā ́po janáyathā ca naḥ//ṚV 
10.9.3// “옴. 그의 의도에  걸맞게 우리가 그대에게 나아갑니다. 그가 머무는 곳(定
住)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대가 우리를  재촉하기를. 옴. 물이여. 그래서 그대

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기를”(역자 번역).
18) (역주) oṃ drupadā ́d iva mumucānáḥ svinnáḥ snātó málād iva/ pūtáṃ pavítreṇaevā ́jyam ā ́
paḥ śundhantu manínasaḥ//VS 20.20// AV 6.115.3은 saṇtó를 snātvā ́로 읽는다. 永ノ尾 信悟

(1989), 398쪽, 각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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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라의 “∼와 같이”라는 구절을 읊조리고 오른손 손가락 전체

로 물을 잡는 것처럼 해서, 앞의 그릇에 세 번에 걸쳐 버린다. 만트

라를 끝맺으면서 왼손의 물을 오른손으로 옮겨서 머리에 뿌린다.

2.5. 불결함을 털어버림(ahamarṣana)

불결함을 털어버리는 행위가 이어진다. 앞부분에서 의례적으로 

신체를 닦는 행위를 할 때 사용했던 세계창조의 내용을 담은 만트

라를 다시 읊조린다. 오른손에 물을 담고 만트라 앞부분의 “옴”을 

읊조리고, 오른손을 펼쳐서 얼굴 앞에 유지한 채 다시 만트라를 읊

조린다. 만트라 마지막 “스바나”를 하는 동시에 오른손의 물을 앞

에 놓인 그릇에 버린다. 다시 오른손에 물을 담아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고 만트라를 읊조리고, 마지막 “옴”을 하면서 물을 마신다. 

옴. 존재물 가운데에, 동굴 가운데에, 그대는 모든 방향을 향해서 움직

인다. 그대는 제식(祭式). 그대는 “바샷트(vaṣat)”라고 발성하는 소리. 물은 

광휘, 정수, 부루, 브바, 스바르. 옴.19)

2.6. 태양의 예배(sūryaupathāna)

그는 태양을 예배한다. 우선 1개의 만트라를 읊조리는데, 앞쪽 

“옴”을 발성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양손으로 잡은 숟가락의 손

잡이 쪽으로 그릇에 물을 한 번 버리고 마지막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우리는 어둠의 저쪽으로부터 최고의 광휘를 보고서, 신들 중의 신, 
태양에 이르렀다. 최고의 광휘에.20)

양 손바닥을 앞으로 향했다가 양쪽 귀 옆을 가린다. 그리고 얼굴 

19) (역주) oṃ antaś carasi bhūteṣu guhāyāṃ viśvatomukhaḥ/ tvaṃ yajñas tvaṃ vaṣaṭakāra āpo 
jyoti raso 'mṛtam// bhūr bhuvaḥ svaḥ//ŚaṅkhS 9.16:356.1011//.
20) (역주) oṃ úd vayáṃ támasas pári jyótḥ páśyanta úttaram/ deváṃ devatrā ́ sū ́ryam áganma 
jyótir uttamám//ṚV 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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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손을 V자 형태로 펼치고 만트라 2개를 읊조린다.
 

그리고 저 자타바타스(Jātavedas) 신을 광선이 위로 옮긴다. 모든 자가 

태양을 보도록.21) 
빛나라. 신들의 얼굴은 날아오른다. 미트라(Mitra)의, 바루나(Varuṇa)의, 

아그니(Agni)의 눈은 천지를 채우고  허공을 채운다. 태양은 움직이는 것 

그리고  멈춰있는 것의 아트만(自我).22)

양손을 꽃봉오리 모양으로 모아서 태양을 예배하며 만트라를 읊

조린다.

옴. 신들이 저 눈(目)을 놓아둔다. 하얗게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백 년 

동안 보고 싶다. 백 년 동안 살고 싶다. 백 년 동안 듣고 싶다. 백 년 동안 

이야기하고 싶다. 백 년 동안 약해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백 년 이상도. 
옴.23)

만트라를 마치고 오른손 손가락을 가볍게 모아서 젖가슴 사이, 
뺨, 뒤통수,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차례로 만지고, 검지와 중지

로 양 눈을 만지고, 가볍게 손을 두드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에 손을 

가볍게 가져간다. 이 동작을 세 번 반복하고 태양의 예배를 마친다.

2.7. 가야트리 만트라의 명상(gāyatrījapa)

그는 조식(調息)을 하고 가야트리 만트라를 침묵 중에 읊었다. 이
때 다시 만트라를 침묵 중에 읊지만, 이때는 읊기 전에 몇 가지 행

위를 한다. 우선 가볍게 모은 양손을 다리 위에 올려놓고 3개 만트

라를 읊조린다. 

21) (역주) oṃ úd u tyáṃ jātávedasaṃ deváṃ vahanti ketávaḥ/ dṛśé víśvāya sū ́ryam//ṚV 
1.50.1//.
22) (역주) oṃ citrā ́ṃ devā ́nām úd agād ánīkaṃ cákṣur mitrāsya váruṇasyāgnéḥ/ ā ́prā dyā ́
vāpṛthivī ́ antárikṣaṃ sū ́rya ātmā ́ jágatas tasthúṣaś ca//ṚV 1.115.1//.
23) (역주) oṃ tác cákṣur deváhitaṃ śukrám uccárat/ páśyema śarádaḥ śatáṃ jī ́vema śarádaḥ 
śatám//ṚV 7.65.16// śṛnuyāma śaradaḥ śataṃ prabravāma śaradaḥ śatam/ adīnāḥ syāma śaradaḥ 
śatas bhūyaś ca śaradaḥ śatāt// oṃ// 만트라의 후반부는 출처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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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흰 색이라 이름 붙여진 비단의 의복을 걸친, 하얀 화장과 꽃 장식

으로 꾸미고, 태양의 원반 가운데 서 있는 브라만의 세계에 도달하여 염

주(數珠)를 두룬 여신, 연꽃 자리에 앉은 청정한 자.24) 
그대는 위력. 그대는 하얀 빛남. 그대는 불사. 그대는 신들이 좋아하는 

장소로서 그곳. 그는 파손되지 않는 제사 장소(祭場).25) 
그대는 가야트리. 그대는 외다리, 두 다리, 세 다리, 네 다리, 다리 없

는 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대는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는 네 번째로 

현시(顯示)되었다. 세계 저쪽의 다리에 경배(頂禮, 스승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이마를 대고 절함). 어떤 자도 그것에 도달하는 일이 없기를.26)

만트라를 읊조린 다음, 양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여신으로 생각되

는 가야트리 신을 초대하는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오소서. 원망(願望) 이루어주는 분이여. 여신이여. 3음절로 만들어

진 분이여. 브라만을 말하는 분이여. 가야트리요. 운율의 어머니여. 나의 

곁에 있기를.27)

양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물을 손잡이 방향으로 물단지에 버린다. 
이처럼 가야트리를 여신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예배하고 초대한 

다음, 양손으로 25개 무드라(mudrā)를 만든다. 손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양(印)을 만들어 가면서, 각 무드라의 명칭을 열거하고 마지막으

로 무드라를 만드는 이유를 언급하는 만트라를 읊조린다. 

24) (역주) oṃ śvetavarṇā samuddiṣṭā kauśeyavasanā tathā/ śvetair vilepanaiḥ puṣpair alaṃkāraiś 
ca śobhitā// ādityamaṇḍalāntaḥsthā brahmalokagatāthavā/ akṣasutradharā devī padmāsanagatā 
śubhā// 만트라의 출처는 알 수 없다. 永ノ尾 信悟(1989), 400쪽, 각주 52.
25) (역주) oṃ téjo 'si śukrám asy amṛ ́tam asi/ dhā ́ma nā ́māsi priyáṃ devā ́ṇāṃ ánādhṛṣṭaṃ 
devayájanam asi//VS 1.31//.
26) (역주) gāyátry asy ékapadi dvipádi tripádi cátuṣpady ápad asi na hí pádyase/ námas te 
turīyáya darśatā ́ya padā ́ya parórajase 'sā ́v adó mā ́ prā ́pad//ŚB 14.8.15.10//.
27) (역주) oṃ āgaccha varade devi tryakṣare brahmavādini/ gāyatri cchandasāṃ mātar jape me 
saṃnidhau bhava// 유사한 만트라가 NP 1.27.4344에 있다. “옴. 오소서. 원망(願望) 이
루어주는 자여. 여신이여. 3개의 음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여. 브라만을 말하는 자

여. 가야트리요. 운율의 어머니여. 바라문을 모태로 하는 분이여. 그대에게 경배하

나니”(āgaccha varade devi tryakṣare brahmavādini// gāyatri cchandasāṃ mātar brahmayone 
namo 'stu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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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모은 형태, 반구(半球)의 형태, 펼친 형태, 늘린 형태, 한 개의 얼굴 

형태, 두 개의 얼굴 형태, 세 개의 얼굴 형태, 네 개[의 얼굴 형태], 다섯 

개의 얼굴 형태, 시간의 얼굴 형태, 아래로 향한 얼굴 형태, 그리고 편만

한 합장 형태, 짐수레 형태, 야마(yama)의 덫 형태, 묶은 형태, 모아서 위

로 향하는 형태, 아래로 걸친 형태, 주먹을 쥔 형태, 물고기 형태, 거북이 

형태, 멧돼지 형태, 사자가 걷는 형태, 크게 걷는 형태, 망치 형태, 그리고 

보자기 형태. 이런 무드라를 알지 못하면 가야트리는 쓸모없는 것이다.28)

만트라를 읊조리면서 무드라를 만든 다음, 왼쪽 어깨에 걸친 수

건 밑단으로 오른 손을 덮고 1분 10초(70초) 정도 명상한다. 그는 그 

시간 동안 7개 비야흐리티(vyāhṛti), 가야트리 만트라(gāyatrīmantra), 
가야트리의 정수라 불리는 만트라를 한 묶음으로 몇 번 마음속으

로 읊조린다. 이어서 명상을 마치고 조용하게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북쪽 산 정상에서 태어난 자요. 지상의 산에서 살고 있는 자요. 브
라만 신에게 허락받은 자요. 가시오. 여신이여. 그대가  원하는 곳으

로.29)

2.8. 타르파나(tarpaṇa) 제식

그는 양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손잡이 쪽으로 물을 조금씩 그릇

에 흘리면서, 신들, 선인들, 조상의 영들을 물로 만족시키는 타르파

나를 한다. 첫째, 신들을 위한 타르파나를 하며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내가  만족시켜야만 하는 신들은 오라.30) 
옴. 브라마는 만족하라. 옴. 비슈누는 만족하라. 옴. 루드라는 만족하

라. 옴. 프라자파티는 만족하라.31) 
옴. 신들, 약샤(Yakṣa)들, 나가(Nāga)들, 간다르바(Gandharva)들, 아프사라

28) (역주) DP 11.16.99~101. 永ノ尾 信悟(1989), 403쪽, 각주 56.
29) (역주) oṃ uttare śikhare jāte bhūmyāṃ parvatavāsini/ brahmaṇā samanujñāte gaccha devi 
yathāsukham// 만트라의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다. 永ノ尾 信悟(1989), 404쪽, 각주 58.
30) (역주) oṃ tarpaṇīyā devā āgacchantu//.
31) (역주) oṃ brahmā tṛpyatāṃ/ oṃ viṣṇus tṛpyatām/ oṃ rudras tṛpyatām/ oṃ prajāpatis 
tṛpyatām/.



190 ■ 번역

스(Apsaras)들, 아수라(Asura)들, 무서운 뱀신, 수파르나(Suparṇa), 나무들, 잠
바카(Jambhaka), 새들, 비디야다라(Vidyādhara), 자라다라(Jalādhāra)들, 허공에 

움직이는 자들,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가는 자들, 악하고 부도덕적인 것에 

기뻐하는 자들, 그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금 내가 물을 바친다.32)

여기까지의 제식행위는 신들을 향한 것으로, 그는 거룩한 끈(聖
紐)을 왼쪽 어깨로부터 오른쪽 겨드랑이로 걸쳤다. 이제 그것을 머

리로부터 앞으로 늘어트리고 선인들을 위한 타르파나를 한다.

옴. 사나카(Sanaka)들은 오라. 옴. 사나카와 사난다(Sananda), 그리고 사나타

나(Sanātana), 카필라(Kapila), 아수리(Āsuri), 보두(Voḍhu), 판차쉬카(Pañcaśikha)와 

함께. 그들은 모두 내가 주는 물을 통해 언제나 만족하라.33)

그는 만트라를 두 번 읊조리고, 성스러운 끈을 왼쪽 어깨로부터 

오른쪽 겨드랑이로 고쳐서 걸치고 다른 선인들을 위한 타르파나를 

행한다. 이런 형태로 성스러운 끈을 걸치는 것은 신에 대한 제식에 

한정되기에, 아래 선인들을 신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리치(Marīci)들은 오라”라고 읊조리고 “옴. 마리치들은 만족하

라”라고 하면서 마리치들을 위한 타르파나를 한다. 이어서 둘째 만

트라 문장34)을 선인의 이름을 바꿔가며 사용한다. 아트리(Atri), 앙

기라(Aṅgira), 푸라스탸(Pulastya), 푸라하(Pulaha), 크라투(Kratu), 프라체

타(Praceta), 바시스타(Vasiṣṭha), 브리구(Bhṛgu), 나라다(Nārada)라는 9명
을 포함한 10명의 선인을 위한 타르파나를 행한다.

다음으로 조상의 영들을 위한 제식에 걸맞게 성스러운 끈을 오

른쪽 어깨로부터 왼쪽 겨드랑이로 걸치고, 조상의 영의 방향인 남

쪽을 향해 앉고, 우선 조상의 영들 일반에게 타르파나를 거행한다.

옴. 불 맛을 본 자(조상의 영)들은 오라. 옴. 불 맛을 본 자들은 만족하

라. 이것은 물. 그들을 향해, 스바다 나마스(svadhā namas). 옴. 소마와 관련

32) (역주)  teṣām āpyāyanāyaitad dīyate salilaṃ mayā//.
33) (역주)  sarve te tṛptim āyantu maddattenāmbunā sadā//PadP 1.20.160~161.
34) (역주) oṃ OOO tṛpyatām(옴. ∼는 만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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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들은 만족하라. 이것은 물. 그들을 향해 스바다 나마스. 옴. 공물을 

지닌 자들은 만족하라. 이것은 물. 그들을 향해 스바다 마나스 35)

이 경우만 ‘스바다’(svadhā)라는 호칭을 붙이는데, 이것도 조상의 

영에 대한 제식의 특징이다. 여기서 새롭게 ‘소마(soma)와 관련된 

자’ ‘공물을 지닌 자’라고 조상의 영들을 규정하고 그들을 위한 타

르파나를 거행한다.
그리고 죽은 자의 왕 야마(Yama)를 위한 타르파나를 야마의 14의 

이명(異名)을 부르면서 행한다. 우선 “옴. 야마들은 오라”라고 초대

하고 “옴. 야마에게 경배”라는 만트라를 읊조린다. 그때 조상의 영

들을 위한 타르파나처럼 “옴”이라고 할 때마다 물을 버린다.
야마로 시작해서 법(Dharma)의 왕, 죽음, 최후를 지닌 자, 비바스

바트(Vivasvat)의 아들, 시간, 모든 살아 있는 것을 죽이는 자, 무화과 

열매 색깔을 한 자, 다드나(Dadhna), 검청 색을 한 자, 최고(最高)의 

장소에 서 있는 자, 이리의 배를 한 자, 치트라(Citra), 치트라굽타

(Citragupta)라는 14의 다른 이름을 부르고, 최후에 “이 14사람의 야마

들이 만족하여, 평안을 지니길”이라는 만트라로 마무리한다. 그는 

“나의 조상들은 오라. 여기에서 한 움큼의 물을 받으라”36)라고 읊

조리면서 자기 조상의 영들을 초대한다.

옴. 오늘 바라드바자(Bhāradvāja)의 고트라(gotra)에 속하는 아버지, 라구

난다나샤르만(Raghunandanaśarman)은 만족하라. 여기에 참깨가 들어 있는 

물이 있다. 그에게 스바다(svadhā), 그에게 스바다, 그에게 스바다.37)

마지막 부분의 “그에게 스바다(svadhā)”라고 세 번 읊을 때마다 

숟가락의 물을 버린다. 만트라와 그 동작을 반복하면서 아버지, 아

35) (역주) oṃ agniṣvāttādaya āgacchantu// oṃ agniṣvāttās tṛpyantām idaṃ jalaṃ tebhyaḥ 
svadhā namaḥ/ oṃ saumyās tṛpyantāṃ idaṃ jalaṃ tebhyaḥ svadhā namaḥ/ oṃ haviṣmantas 
tṛpyantāṃ idaṃ jalaṃ tebhyaḥ svadhā namaḥ/  PadP 1.20.163~164에는 이런 순서로 만

족시켜야 하는 7조상의 영을 열거한다. 永ノ尾 信悟(1989), 407쪽, 각주 70.
36) (역주) āgacchantu me pitara imaṃ gṛhnantv apo 'ñjalim//.
37) (역주) oṃ adya bhāradvājagotraḥ pitā raghunandanaśarmā tṛpyatām idaṃ satilaṃ jalaṃ 
tasmai svadhā tasmai svadhā tasmai svadhā//.



192 ■ 번역

버지 쪽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쪽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 등 36명의 

선조의 성과 이름을 열거하면서 타르파나를 행한다.
이어서 타르파나의 긴 제식을 마감하는 제식행위를 한다. 오른손

으로 잡은 숟가락의 손잡이 부분으로부터 물을 조금씩 끊어지지 

않게 떨어뜨리면서 2개 만트라를 읊조린다. 

브라마 신으로부터 풀에 이르기까지의 신들, 선인, 조상의 영들, 인간

들은 만족하라. 모든 조상의 영들, 어머니, 어머니 쪽의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자들은.38)

과거 일천만 가정의 일곱 대륙에 살았던 그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물을 바친다.39)

만트라를 읊조린 다음, 수건 앞쪽에 두 번 물을 묻히고 몸을 앞

으로 구부리고, “옴. 우리 가문에서 태어나, 친족에 속하는, 자식 없

이 죽은 자들은 내가 옷을 짜서 만든 물을 마셔라”40)라고 읊조리고 

수건의 젖은 부분을 짜서 물을 떨어트린다. 이렇게 타르파나는 끝

난다.

2.9. 태양을 공경하는 물(sūryaarghya)

성스러운 끈을 좌측 어깨로부터 오른쪽 겨드랑이로 걸치고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왼손으로 동으로 만든 작은 용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정원으로 나가서 태양을 향해 만트라를 

세 번 읊조린다. 

38) (역주) ābrahmastambaparyantadevarṣipitṛmānavāḥ/ tṛpyantu pitaraḥ sarve mātṛmātāmahādayaḥ// SP 
3.2.5.111~112; 4.1.35.182//.
39) (역주) oṃ atītakulakoṭīnāṃ saptadvipanivāsināṃ/ teṣāṃ āpyāyanāyaitad dīyate salilaṃ mayā// 
SP 4.1.35.183//.
40) (역주) oṃ ye cāsmākaṃ kule jātā aputrā gotrino mṛtāḥ/ te pibantu mayā dattaṃ 
vastraniṣpiḍanodakam// SP 4.1.35.184에는 조금 다른 것이 전해진다. “우리 가문에 태어

나 친족에 속하지만 자식 없이 죽은 자들은 모두 옷에서 짠 물로 만족하기를”(oṃ 
ye cāsmākaṃ kule jātā aputrā gotrino mṛtāḥ/ sarve te tṛptim āyantu vastraniṣpiḍanodakai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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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경배하나니. 비바스바트(Vivasvat)에게. 브라만이여. 빛을 지닌 자에

게, 비슈누의 위력을 지닌 자에게, 세계를 몰아가는 자에게, 깨끗한 자에

게, 사비트리에게, 행위를 주는 자에게.41) 여기 공경의 물이 있다. 옴. 세
존. 성스러운 태양에게 경배하나니. 

만트라의 “성스러운 태양에게 경배하나니”라는 부분을 읊을 때

마다 숟가락의 손잡이 쪽으로 물을 떨어트린다. 그런 다음 동으로 

만든 용기를 베란다에 놓고 양손으로 잡은 숟가락의 손잡이 쪽으

로 물을 떨어트리고 숟가락도 베란다에 올려놓는다.

2.10. 용서를 청함

태양을 공경하는 물을 바치는 예배를 마치고, 만트라 2개를 읊조

리면서 삼디야우파사나의 마지막 의례행위를 한다. 

옴. 바라문을 죽인 것처럼 중대한  어떤 죄라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돌 때마다 그것들은 파괴된다.42)

한 차례 만트라 읊조리기, 합장하기, 오른쪽으로 돌기를 하고, 원
래의 위치에 멈추어 서고 양손을 벌린 상태로 양쪽 귀로 가져가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합장을 한다. 만트라를 세 번 읊조리면서 

같은 동작을 세 번 반복한다. 다음으로 머리 앞으로 양손을 ‘야마의 

덫 무드라’ 형태로 하고 태양을 바라보며 만트라를 읊조린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지은 자이다. 죄의 마음을 지녀서, 죄로부터 

태어났다. 연꽃의 눈을 한 분이 나를 구하기를. 모든 죄를 사해 주는 하

리(Hari)신이여.43)

41) (역주) oṃ namo vivasvate brahman bhāsvate viṣṇutejase/ jagatsavaitre śucaye savitre 
karmadāyine// VP 3.11.40에는 마지막 단어인 karmadāyine가 karmasākṣiṇe(행위의 목격자

에게)를 사용한 동일한 만트라가 있다.
42) (역주) oṃ yāni kāni ca pāpāni brahmahatyāsamāni ca/ tāni tāni naśyanti pradakṣiṇaṃ pade 
pade// Bühnemann(1988), p.174.
43) (역주) pāpo 'haṃ pāpakarmāhaṃ pāpātmā pāpasaṃbhavaḥ/ trāhi māṃ puṇḍarikākṣi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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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라가 끝나면 머리 앞으로 양손을 모으고 왼발로 외발서기를 

하며 예배한다. 이것으로 자(Jha)씨가 행하는 아침 일과인 마하데바

푸자의 전반부인 삼디야우파사나가 끝난다. 
　

Ⅲ. 슈라우타 제식문헌의 아그니호트라

베다문헌의 제식강요서 중에서, 슈라우타 제식문헌(śrautasūtra)이 

전하는 아침과 저녁의 의례는 아그니호트라(agnihotra), 즉 ‘제화(祭
火)에의 헌공(獻供)’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하에서 히란야케시슈

라우타수트라(Hiranyakeśi-śrautasūtra) 제3장에 규정된 아그니호트라

를 소개한다. 여기서 언급된 일부 제식행위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이하 번역에서 첫째 견해만을 소개한다. 번역 앞의 숫자는 

게송 번호이고, 번역은 게송 단위로 서술하였다. 사용된 문헌은 아

난다슈라마 산스크리트 시리즈(Ānandāśrama Sanskrit Series) 53의 샤티

야샤다비라치탐 슈라우타수트람(Satyāṣāḍhaviracitaṃ-śrautasūtraṃ) 제1권 

337~356쪽의 게송 부분이다.  

1. 우리는 아그니호트라를 설명할 것이다. 
2. 그것(agnihotra)을 위해 해질녘과 아침에 가르하파티야(gārhapatya, 가

장의 불) 제화로부터 타오른 장작나무를 아하바니야(āhavanīya, 헌공의 불) 
제화로 옮긴다. 

3. 해질녘 아그니호트라는 태양이 숲의 나무에 걸쳤을 때 행한다. 아
침 아그니호트라는 동쪽 하늘이 밝아올 때 행한다 .

5. “집어서 꺼내라”라고 제주(祭主, yajamāna)에게 지시되면, 아드바르유

(adhvaryu) 제관이 “그대를 말(言葉)로는 호트리 제관과 함께, 호흡(氣息)으
로는 우드가트리(udgātṛ) 제관과 함께, 눈으로는 아드바르유(adhvaryu) 제관

과 함께, 마음으로는 브라만(brahman) 제관과 함께, 귀로는 아그니드(agnīdh) 
제관과 함께. 그대를 이처럼 다섯 명의 신적 제관과 함께 나는 집어 꺼낸

다. 나는 죽음을 버린다. 불사와 함께 나는 놓는다. 부르, 부바, 수바. 그

것을  집어 꺼내는 동안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거나  알면서 행한 악

행으로부터 그대는 나를 끄집어내라. 악행으로 하루 동안 죄를 행했다. 

sarvapāpaharo hari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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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라. 끄집어내어진 그대여”라고 읊조리

면서, 그것을 해질녘에 끄집어낸다. 
6. “악행으로 밤에 죄가 행해졌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라. 끄집어내어진 그대여”라고 읊조리고 아침에 끄집어낸다. 
7. “불사(不死)의 헌공을, 불의 신 아그니를, 불사인 대지에 봉헌하고 

불사를 얻기 위하여, 그것을 통해 프라자파티(prajāpati)가 최초로 승리를 

얻은 끝없는 원망(願望)을 나는 성취한다. 아그니를 아그니에게 스바하

(svāhā)”라고 읊조리고, 해질녘에 끄집어낸 장작 나무를 아하바니야 제화

가  있는 곳에 올려놓는다. 
8. “태양을 아그니에게, 스바하”라고 읊조리며 아침에. 
9. 태양이 진 직후 해질녘 아그니호트라를 행한다. 즉, 별이 보일 즈음, 

또는 완전히 어두워진 다음에 행한다 . 주변이 밝아질 즈음 아침 아그니

호트라를 행한다 . 즉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또는 태양이 올라왔을 때 

행한다 . 
11. 주변을 손으로 쓸어내서 세 번 제화를 정화한다. “아그니여. 집의 

주인이여. 깨끗이 되기를”라고 읊조리고 가르하바트야 제화를 “아그니여. 
옮기는 자여. 깨끗이 되기를”라고 읊조리고, 다크신아그니(dakṣināgni) 제

화(조리용 제화)를. “아그니여. 왕이요. 깨끗이 되기를”라고 읊조리고 아

하바니야 제화여 . 
14. 신월 ‧ 만월제(新月 ‧ 滿月祭) 때처럼 풀줄기들을 3개의 제화의 주변

에 놓는다 .
16. 제사장소(祭場) 남쪽에 젖소가 서 있다. 
17. “이다(Iḍā)여. 오라. 아디티(Aditi)여. 사라스바티(Sarasvatī)여. 오라. 목

우여. 오라”라고 목우에 말을 걸고 “그대는 푸샨(pūṣan)이다”라고 읊조리

고 송아지를 젖소 가까이 가게 한다. 
18. 목우를  동쪽이나 북쪽으로 향하게 해서 수드라 이외의 신분이  

우유를 짠다 . 
20. 우유를 담는 통에 우유를  짜서 단지에 옮긴다. 아니면 헌공용  

단지에 직접 짠다 . 
22. “우주적 법칙(ṛta)인 그대에게 진실을 주위에 흩뿌린다”라고 읊조리

고 석양녘 각 제화  주변에 물을 뿌린다. “진실인 그대에게 우주적 법칙

을 주위로 흩뿌리라”라고 읊조리고, 아침에 .
24. “그대는 제식의 계속(繼續)이다. 제식이 계속되기 위해 그대를 이

끈다. 제식을 위해서. 그대를, 제식의”라고 읊조리고 가르하파티야 제화

로부터 아하바니야 제화를 향해 중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물을 떨어트리

며 간다. 
25. “그대가 불쏘시개 장작이 되기를”이라고 읊조리고 불쏘시개 장작

을 손에 들고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은 우리가 미워하는 상대와 함께 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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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었다. 좋은 것을 위해 기대어라”라고 읊조리며 가르하파티야 제화로

부터 북쪽 방향으로 숯불(燠)을 끄집어낸다 .  
28. “이다(Iḍā)의 족적(足跡)은 버터를 지니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자타

베다(Jātaveda)여. 이 공물을 만끽하라. 마을의 모든 형태의 가축들, 즉  그 

일곱 가축들 이 여기에 기꺼이 머물기를. 영화로움이 있기를”이라고 읊

조리고 아그니호트라 용 우유 단지 를 숯불 위에 얹는다. 
29. 우유  단지 입구까지 끓인 우유를 헌공해야만 한다. 
30. 혹은 우유  단지를 올려놓은 직후, “그대들은 끓어오르는 것이 되

라. 나는 자손과 가축과 함께 끓어 오르리라”라고 읊조리고 풀에 불을 

붙이고 그것으로 비추며 우유를  본다. 
31. “그대의 열을 내가 흩어버리지 않기를”라고 읊조리고 국자로 물을 

끓어 오른 우유에  뿌린다 .
35. “라크샤스(rakṣas)는 배제(排除)되었다”라고 읊조리고 타고 있는 장

작을 잡고 세 번 제사 장소(祭場)를 돈다 .
36. “그대는 부(富)의 번영을 지닌 영험한 것이 되라. 여기에 자양을 주

기를”라고 읊조리고 궤적을 그리며 단지를 불의 북쪽 방향으로 내린다. 
37. “나에게 자손을 주기를”라고 읊조리고 숯불을 단 위에 놓는다.
38. “사람들로부터 위협은 우리가 미워하는 상대와 함께 물리쳤다. 좋

은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읊조리고 장작을 가르하파티야 제화에 돌려놓

는다.
39. “신 사비트리(Savitṛ)의 고무(鼓舞)시키는 힘의  원천, 아슈빈(Aśvin) 

쌍둥이 신의 두 어깨를 지니고 푸샨(Pūṣan)의 팔을 지닌 그대를 나는 손

으로 잡는다”라고 읊조리고, 국자와 아그니호트라를 헌공하는 숟가락을 

손에 잡고서. 
40. “라크샤스(Rakṣas)는 타오른다. 아라티(Arāti)는 타오른다”라고 읊조

리고 손으로 잡은 두 숟가락을  아하바니야 제화 또는 가르하파티야 제

화에서 따뜻하게 만든다. 
41. “아름다운 날개를 지니고, 아름다운 날개로부터 생겨난 그대를. 그

대는 황금의 줄기를 지니고, 불사를 잎사귀를 지닌 것이 되어, 여러 제식

의 흐름이 되라”라고 읊조리며 아그니호트라의 헌공용 숟가락을 어루만

진다. 
42. “제주(祭主)는 잡아당겨 찢기는 경우가 없다. 부인도”라고 읊조리

며, 아드바르유 제관은 국자와 헌공용 숟가락  두 개에 접촉한다. 
43. “옴. 공물을 신들에게 퍼 올린다. 악행으로부터 제주를”이라고 해

질녘 제주를 향해 읊조린다. 
44. “옴. 공물을 신들에게 퍼 올린다. 악행으로부터 제주를”이라고 아

침에. 
46. “아그니를 향해 그대를, 대지를 향해 그대를  퍼 올린다.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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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그대를, 허공을 향해 그대를  퍼 올린다. 태양을 향해 그대를, 하늘

을 향해 그대를  퍼 올린다. 물을 향해 그대를, 풀을 향해 그대를  퍼 올

린다”라고 읊조리고, 네 국자 정도의 우유를 항아리로부터 헌공용 숟가

락에  퍼 올린다 .
51. “밤에 오는 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밤에 오는 신들은 나에게 안

녕을 유지하게 하라. 나는 가축과 함께 뒤섞이고 싶다”라고 읊조리며 해

질녘에 퍼 올린 우유와 항아리에 접촉시킨다. “아침에 오는 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침에 오는 신들은 내가 안녕을 지니게 하라. 나는 가축과 

함께 뒤섞이고 싶다”라고 아침에. 
52. “가축을 나에게 주기를”이라고 읊조리며 우유를 퍼 올린 장소에 

퍼낸 우유를 둔다 .
54. 파라샤(palāśa) 나무로 만든 손가락 하나 길이의 장작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를 헌공용 숟가락의 손잡이 윗부분에 포개서 잡는다. 
55. “넓은 허공을 통과해 가라”라고 읊조리며 가르하파티야 제화의 불

꽃에 접촉시키는 것처럼 옮겨 간다. 
56. 동쪽 방향으로 향하면서 다샤호트리(Daśahotṛ) 만트라를 읊조린다. 
57. “아그니(agni) 를 향해 , 바이슈바나라(Vaiśvānara)를 향해 그대를”이

라고 읊조리며 중간 부분에서 조금 밑 방향에 내려놓는다.
58. “바람을 향해 그대를”이라고 읊조리며 위로 들어올린다.
59. “나에게 긴  수명을 주기를”이라고 읊조리며 아하바니야 제화 서

쪽에 있는 풀 위에 그것들을  놓는다.
60. “아그니여. 이것은 그대의 장작이 된다”라고 읊조리며 아하바니야 

제화에 숟가락과 같이 가져 온  장작을 태운다.
62. “그대는 번개(vidyut)가 되어라. 나의 악행을 태워라(vidya). 우주적 

법칙(ṛta)에게, 그리고  진실에게 나는 향해간다. 나에게는 믿는 마음이 

있다”라고 읊조리며 물에 접촉한다.
63. 장작이 타서  검게 되었을 때, 탄 장작  부분에 헌공한다.
67. “호트리 제관과 함께, 부르, 부바, 수바. 아그니는 광휘. 광휘는 아

그니. 스바하”라고 해질녘 헌공 때에 읊조린다 . “호트리 제관과 함께. 
부르, 부바, 수바. 아그니는 광휘. 광휘는 아그니. 스바하”라고 아침에.

70. “활기를 나에게 주기를”이라고 읊조리며 헌공용 숟가락을  풀 위

에 다시 올려놓는다.
71. 헌공용 숟가락에  남은 것을 손으로 닦아내서 “풀을 위하여 그대

를. 풀에게 원기(元氣)를 주라”라고 읊조리며, 남은 것을 주위에 깔려있는 

풀 북쪽 부분에 문질러 바른다.
72. “아그니여. 가정의 주인(gṛhapati)이여.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기를. 자신 가운데에 우주적 법칙(ṛta)이 놓여졌다. 자손과 광휘를 나는 

얻고자 한다”라고 읊조리며 가르하파티야 제화를 들여다본다.



198 ■ 번역

73. 처음의 헌공 장소를  떠나서 만트라를 읊조리지 않으면서 장작에 

걸치는 것처럼 하고, 다음에 한 번 많은 양을 헌공한다. 
79. “활기를 위해 그대를”이라고 읊조리며 해질녘 헌공용 숟가락에  

남은 것을 아래쪽으로 천천히 닦아 낸다.
80. “자양을 위해 그대를”라고 읊조리며 아침 방향 , 즉 위쪽 방향으로 

천천히 닦아 낸다.
84. 두 번 헌공할 분량 보다 많은 양의 우유를 마시기 위해 남겨둔다.
85. 헌공한 다음 무엇인가  위대한 것, 즉, 길조인 것 을 본다.
86. “루드라(Rudra)여. 유화(柔和)하게 되라. 아나르바파(Anārbhava)여. 유

화하게 되라. 두르타(Dhūrta)여. 유화하게 되라. 그대에 경배하나니. 가축

의 주인이여. 나를 상처 입히는 일이 없기를”이라고 읊조리며 세 번 북쪽

을 향해 헌공용  숟가락을 아하바니야  제화의 위로 옮긴다.
87. 숟가락을 밑으로 하여 남은 우유를 손으로 닦는다.
88. “조상의 영들을 위해 그대를. 조상의 영들에 원기(元氣)를 주라”라

고 읊조리고, 남은 것을 지면 위에 남쪽 방향으로 문질러 바른다.
89. 물에 접촉하고서.
90. “그대는 푸샨(Pūṣan)이 되라”라고 읊조리고 우유를  두 번째 손가

락에 발라서 마시고 물로 입을  닦고 다시 손가락에 발라서  마신다.
91. 헌공용 숟가락과 풀줄기(數本)를 손에 잡고 북쪽을 향해 걸어간다.
92. “아그니에게 바쳐진 정액(淨液)을 내가 취해서 탄생을 가져오는 자

가 되게 하라. 열 명의 용사(勇者)와 함께, 모든 나그네와 함께, 안녕을 위

하여. 스스로를 얻는 자, 자손을 얻는 자, 가축을 얻는 자,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지닌 자, 세계를 얻은 자, 비를 얻은 자. 아그니는 나의 자손을 늘

리라. 그대는 음식, 우유, 정액을 우리에게 주라. 부의 번영을, 활력을, 자
양을, 우리 가운데에 그대가 보존하기를”라고 읊조리며 손잡이를 동쪽으

로 향하던지, 북쪽으로 해서 헌공용 숟가락으로 두 번 우유를 홀짝 홀짝 

마신다. 그리고 두 번 핥는다.
94. “태양에 바쳐진 정액을 내가 취해서 탄생을 가져오는 자가 되라” 

라고 읊조리고 아침에.
95. 헌공용 숟가락에 물을 채워서 “뱀들을 위해서 그대를. 뱀들에게 원

기(元氣)를 주라”라고 읊조리며 흘린다.
96. 물로 입을 닦는다.
97. 헌공용 숟가락을 풀줄기로 닦아 낸다.
98. 그것에 물을  채워서 “뱀들을, 개미들에게 원기를 주라”라고 읊조

리며 물을 위로 향해 흩뿌린다.
99. “뱀신의 무리에게 원기(元氣)를 주라”라고 읊조리며 두 번째를 흩

뿌린다 . “모든 존재자를 위해 그대를”라고 읊조리며 세 번째를 흩뿌린

다  “위대한 신(Mahādeva)을 위해서”라고 읊조리며 네 번째를 흩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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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헌공용 숟가락에 물을 채우고 “나는 불사를 대지에 헌공한다. 스
바하”라고 읊조리며 아하바니야 제화 서쪽이나 가르하파티야 제화 서쪽

으로 흘린다.
101. “가정을 위해 그대를. 가정을 만족시켜라”라고 읊조리며 물의 일

부를 부인의 손바닥에 흘린다.
103. 손을 따뜻하게 해서 헌공용 숟가락에 올린다. 혹은 헌공용 숟가락

을 따뜻하게 해서 손에 올린다. “7인의 선인(仙人)을 위해 그대를. 7인의 

선인에게 원기를 주라”라고 하며 헌공용 숟가락으로 북쪽을 가리킨다.
104. 헌공용 숟가락을 밑에 놓고 돌아 와서, 국자를 사용하여 가르하파

티야 제화와 다크신아그니 제화에 우유를 헌공한다. 헌공할 때마다 장작

을 태운다.
105. “번영의 주(主)는 나에게 번영을 주기를. 그대는 부의 번영을, 활

기를, 자양을 우리 가운데에 보존하는 것처럼.” “아그니에게. 집의 주(主)
에게. 가축의 주에게. 번영의 주에게. 원망(願望)에게. 먹는 것에. 스바하”
라고 읊조리며 두 번 가르하파티야 제화에 헌공한다.

106. “먹는 것의 주여. 우리에게 먹는 것을 주기를”라고 읊조리며 두 

번 다크신아그니 제화에게.
107. “아그니여. 그대는 자신의 신체를 만족시켰다. 그대는 하늘과 땅

에게 제사 지냈다. 자양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읊조리며 풀 위에 있는 

항아리의 우유를 묻혀서 아하바니야 제화에 뿌린다.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110. “하늘과 땅을 위하여 그대를. 하늘과 땅에 원기(元氣)를 주기를” 

라고 읊조리며 제단(vedi) 안에 헹군 물을 흘린다.
111. 이전처럼 각 제화의  주위에 물을 뿌린다.
112. “그대는 빛나라. 나는 빛나고 싶다. 그대는 나를 빛내는 자가 되

라”44)라고 읊조리며 불타오르게 한다.

44) 이 만트라에 대해서 Narten(1987), pp.159~16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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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준비

1. 가르하파티야 제화로부터 아하바니야 제화에 불씨를 옮긴다(2~8).
2. 3개 제화의 청소와 치가야(풀줄기)로 주위에 물을 뿌린다(11~14).
3. 헌공용 우유를 짠다(16~20).
4. 3개 제화 주위에 물을 뿌림으로써, 가르하파티야 제화와
  아하바니야 제화를 물로 연결한다(22~24).
5. 가르하파티야 제화에서 꺼낸 숯불에 우유를 뿌려 태운다(25~38).

II. 헌공

6. 두 종류의 숟가락을 손에 잡고 따뜻하게 하고 어루만진다(39~41).
7. 국자에서 끓인 우유를 헌공용 숟가락에 옮긴다(42~52).
8. 장작과 헌공용 숟가락을 잡고 가르하파티야 제화로부터 
  아하바니야 제화로 옮긴다(53~59).
9. 장작을 태운다(60~62).
10. 첫 번째 헌공을 한다(63~70).
11. 남은 우유를 북쪽 방향에 있는 풀줄기에 바른다(71).
12. 가르하파티야 제화를 본다(72).
13. 두 번째 헌공을 한다(73).
14. 헌공용 숟가락을 닦는다(79~85).

III. 헌공 후 행위

15. 루드라 신을 달랜다(86).
16. 조상의 영들에 원기를 준다(87~89).
17. 우유를 마신다(90~94).
18. 뱀들에게 원기를 준다(95~97).
19. 뱀들, 개미들에게 원기를 준다(98).
20. 뱀신의 무리에게 원기를 주고 모든 존재자, 
   그리고 마하데바(쉬바신)에게 물을 뿌린다(99).
21. 대지를 향해 물을 뿌린다(100).
22. 집을 만족시킨다(101).
23. 7인의 선인(仙人)에게 원기를 준다(103).
24. 가르하파티야 제화와 다크신아그니 제화에 헌공한다(104~106).
25. 우유를 뭍인 풀을 아하바니야 제화에 던진다(107).
26. 하늘과 땅에 원기를 준다(110).
27. 제화의 주위에 물을 뿌리고 불타오르게 한다(111~112).

[표 1] 샤트야샤다비라치탐 슈라우타수트람이 전하는 아그니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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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샤트야샤다비라치탐 슈라우타수트람이 규정한 아그니

호트라이다.45) [표 1]에서 보듯 제식행위는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제Ⅰ부는 가장이 언제나 갖고 다니는 가르하파티야(gārhapatya) 제

화, 즉 ‘가장의 제화’에서 아하바니야 제화(헌공용 제화)에 불씨를 

옮기고, 헌공용 우유를 짜고, 우유를 가르하파티야 제화에서 꺼낸 

숯불로 끓이는 제식행위로 시작한다. 제Ⅱ부는 헌공용 숟가락에 우

유를 옮기고, 아하바니야 제화에 장작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곳에 두 번 헌공을 바치는 핵심적 부분이다. 제Ⅲ부는 헌공 이후의 

제식행위로서 루드라 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신격 및 다양한 

존재들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그니호트라의 의례적 의미를 

해설하는 브라마나(brāhmana) 문헌군이 바이슈바데바(vaiśvadeva, 모

든 신에 대한 예배 행위)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다.
해질녘과 아침의 아그니호트라에서 만트라 일부가 바뀌지만, 한 

쪽 제식에서 사용되는 만트라만 길고 짧은 것을 포함하여 50개 이

상이다. 따라서 얼핏 보면 이 아그니호트라가 복잡한 제식처럼 보

이지만,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규정한 것 중에서 단순한 편에 속한

다.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전하는 제식은 언제나 특정 제주를 위해 

다수의 전문 제관들이 거행한다. 그래서 이 아그니호트라도 제주를 

위해 아드바르요(adhvaryu) 제관이 제식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제관이 읊조리는 만트라 중, 28개 만트라가 ‘나’(1인칭 

단수)가 주어이고, 4개가 ‘우리’(1인칭 복수)가 주어이다. 따라서 약 

3분의 2에 가까운 만트라가 ‘나’ 또는 ‘우리’와 관련된 것이다. 게다

가 대부분이 원망(願望)을 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사의 획득, 악

행과 죄의 제거, 적의 타도, 자손과 가축, 먹는 것과 부의 획득 등은 

제주가 얻게 될 것을 청하는 다양한 원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관

이 1인칭으로 청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45) Dumont(1939)는 제8권에서 슈라우타 제식문헌에 기초한 아그니호트라를 상세하

게 소개한다. Bodewitz(1973)는 자이미니야 브라마나(Jaiminīya-brāhmana)의 아그니

호트라 장의 번역하여 소개하였고, Bodewitz(1976)는 10개 브라마나 문헌들을 근거

로 아그니호트라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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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슈라우타 제식문헌들의 규정에도 제관이 1인칭으로 만트라

를 읊조리는 경우가 있지만, 만트라 대부분이 제관이 행하는 구체

적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기에 문맥상 자연스럽다. 위의 아그니호트

라 규정에서 실례를 찾는다면, 22송, 24송, 39송 등에 사용된 만트라

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통상 슈라우타 제식에서는 ‘제주의 의무’ 
혹은 ‘제주’라는 언급이 있거나, 제주 자신이 받게 될 원망을 스스

로 청하는 만트라 등이 열거된다.
따라서 아드바르유 제관이 1인칭으로 읊조리는 만트라 가운데 

원망을 청하는 것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 아그니호트라

의 고유 특징이다. 제식행위 자체가 단순할 뿐만 아니라, 1인칭으로 

원망을 청하는 만트라를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 

아그니호트라는 본래 어떤 개인이 다른 제관에게 의뢰한 것이라기

보다, 가장 자신이 스스로 행한 제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이 아그니호트라의 목적을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식의 핵심은 끓인 우유를 해질녘에 “아그니는 광휘. 광
휘는 아그니”라는 만트라와 함께, 아침에 “태양은 광휘. 광휘는 태

양”이라는 만트라와 함께 제화에 뿌리는 것이다. 이 헌공의 시점은 

거의 일몰 또는 일출 때이다. 그리고 광휘라는 개념을 매개로 지상

의 불인 아그니(祭火)와 하늘의 불인 태양(太陽)이 연결된다. 
공물인 우유는 불에 연소되면서 ‘불 =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吸

收)한다. 그리고 끓인 우유를 ‘제화(祭火) = 태양’에게 헌공함으로써 

일몰, 즉 광휘를 잃고 기울어가며 어둠의 세계를 통과하는 태양에

게 활기(活氣)를 줄 수 있다. 한편 같은 방식(제화에 우유를 헌공하

는 것)을 통해 일출, 즉 광휘를 대지에 내뻗으며 떠오르는 태양이 

원기를 갖도록 만든다는 태양활성화 의례가 첫째 목적이다.46)

한편 가르하파티야 제화에서 불씨를 꺼내서 아하바니야 제화에 

옮기기, 3개 제화를 준비하기, 가르하파티야와 아하바니야 제화를 

물로 연결하기, 헌공 직전에 아하바니야 제화의 장작을 불타오르게 

하기, 헌공 후 우유를 묻힌 풀을 그곳에 던지기 등의 제식행위가 

46) Cf. Bodewitz(1976),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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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다. 제화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제화에 공물을 헌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슈라우타 제식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모든 제

식행위가 끝나고, “그대는 빛내라. 나는 빛나고 싶다. 그대는 나를 

빛나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읊조리면서, 제화의 불을 다시 타오르

게 하는 행위(112송)는 이 아그니호트라 고유의 특징이다.
아마도 그들은 사용되지 않는 낮 혹은 밤중에도 불을 유지해야

만 하는 가르하파티야 제화 속에 불씨를 보존했을 것이다. 그렇게 

불씨를 밤에 한 번 쑤셔 지펴서 밤에 사용할 준비를 하고, 아침에 

다시 불타오르게 해서, 아침용으로 사용할 준비를 한 것이다. 이처

럼 불씨의 유지와 돌봄이라는 일상행위를 의례화하는 것이 이 아

그니호트라의 둘째 목적이다.47)

셋째 목적으로 추정되는 것은 헌공 후에 거행되는 다양한 존재

에 대한 예배가 지닌 의미이다. 첫째 헌공 후, 남은 우유를 아하바

니야 제화 북쪽에 놓여 있는 풀에 묻히고 “풀을 위해서 그대를. 풀
에 원기를 주기를”이란 만트라를 읊조린다. 만트라의 형식이 다르

기도 하고, 헌공되는 공물로 남은 우유로 하거나 물을 사용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둘째 헌공 후에 루드라 신(86송), 조상의 영

들(87~89송), 뱀들(95~97송), 뱀들과 개미들(98송), 뱀신 무리, 모든 존

재자, 위대한 신(99송), 대지(100송), 집(101송), 7선인(103송), 그리고 

하늘과 땅(110송) 등의 다양한 신격과 여러 존재에게 원기를 주거

나 만족시키거나 달래는 예배를 한다. 하루의 두 시점이 만나는 해

질녘과 아침에 인간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신격을 예배하는 것이 

이 아그니호트라의 셋째 목적이다.
처음의 세 대상, 즉 풀, 루드라 신, 조상의 영들을 위한 공물은 헌

공용으로 쓰고 남은 우유를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헌공용 공물로서 

사용된 우유이지만 90~94송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관은 만트

라 몇 개를 읊조리고 그것을 조금 마신다. 이 제식행위와 관련해서 

우선 연상되는 것은 모든 슈라우타 제식에서 공물을 헌공한 다음 

제관들과 제주가 공물의 일부를 먹는 것이다. 그러나 억지처럼 느

47) Cf. Oldenberg(1970), pp.43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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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지지만, 필자는 이 경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다. 즉, 공물

로 사용하고 남은 우유를 마시는 행위는 공물의 일부를 먹는 것보

다 식사 자체는 아니더라도 식사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

다.
이 아그니호트라의 셋째 목적으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제식의 

해석문헌 시대 이후, 바이슈바데바(viaśvadeva)라고 불렸다. 따라서 

아그니호트라 헌공 후에 거행한 이 제식행위가 이후 바이슈바데바

라고 불렸으며, 식사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다. 
그리고 가정 제식문헌(gṛhyasūtra)이 규정하는 아침 의례 가운데 

둘째 부분도 일반적으로 ‘바이슈바데바’라고 불린다. 아래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바이슈바데바 예배는 분명하

게 식사와 관계를 갖는다. ‘바이슈바데바’라는 명칭의 유래와 식사

와 관계성이라는 두 사실을 매개로 아그니호트라에서 행한 바이슈

바데바 예배와 아침의례의 한 부분으로 가정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바이슈바데바 예배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가정 제식문헌의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베다제식을 규정하는 수트라 문헌 중에는, 앞 장에서 소개한 아

그니호트라를 규정하는 슈라우타 제식문헌(śrautasūtra)에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 제식문헌(gṛhyasūtra)이 있다. 가정 제식문헌이 주로 언

급하는 주제는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생애의 단계들에서 행하는 

일련의 인생의례와 일부 계절의례이다. 즉, 이것은 결혼의례를 통

해 새롭게 가족을 꾸린 가장이 때에 맞춰 행하는 일련의 가정 제식

행위를 규정한다. 이 장에서 언급할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

데바 예배도 가장의 의무로 규정된 많은 의례 중 하나이다.
우선 아침과 저녁 헌공을 소개한다. 이것은 전술한 아그니호트라

에 비해 매우 단순하다. 그 아그니호트라를 전하고 문헌과 같은 학

파의 히란야케시 그리히야수트라(Hiraṇyakeśi-gṛhyasūtra) 1.7.20~2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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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다음과 같다.48)

20. 언제나 해질녘과 아침에 쌀 또는 보리를 가지고 손으로 두 헌공을 

행한다. “아그니를 향하여, 스바하. 프라자파티를 향하여, 스바하”라고 읊

조린다.
21. 아침에 처음 태양에 대한 헌공을 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전한다. 

[표 2]에 열거된 것처럼 다른 가정 제식문헌들이 전하는 아침과 

저녁 헌공도 비슷하다. 21송에서 “어떤 사람들”의 견해라는 “아침

에 처음 태양에 대한 헌공을 한다”라는 것은 아침에는 “태양을 향

하여, 스바하. 프라자파티를 향하여, 스바하”라는 만트라를 사용하

고, 해질녘에만 20송의 만트라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가정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아침과 저녁 헌공은 슈라우타 제식문

헌이 언급한 아그니호트라의 핵심적 제식행위만을 뽑아낸 것으로 

만트라도 매우 단순하다. 앞장에서 소개한 샤트야샤다비라치탐 

슈라우타수트라 제3장 67송과 73송에서 아그니호트라의 핵심 헌

공이 언급되었다. 67송의 첫 번째 헌공에 사용된 만트라는 해질녁

에 사용하는 것으로 “호트리 제관과 함께 부르, 부바, 수바. 아그니

는 광휘. 광휘는 아그니. 스바하(svāhā)”이고, 아침에 사용하는 것은 

“호트리 제관과 함께. 부르, 부바, 수바. 아그니는 광휘. 광휘는 아그

니. 스바하”이다. 
첫 번째 헌공에서 해질녘에 실제 불이면서 불의 신이기도 한 아

그니에 대한 만트라가, 아침에 태양을 향한 만트라가 중심이다. 73
송은 만트라를 읊조리지 않고 헌공한다고 하지만, 다른 문헌에서는 

이때 유정(生類)의 주(主) 프라자파티를 중심으로 한 만트라를 마음

속으로 읊조린다.49) 즉, 아그니호트라의 핵심 헌공을 해질녘에는 

아그니와 프라자파티에게 하고, 아침에는 태양과 프라자파티에게 

바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그니호트라의 핵심 헌공이 각각 해질녘

48) 앞 장에서 사용한 슈라우타수트라와 같은 시리지인 Ānandāśrama Sanskrit Series 
제53권의 Satyāṣādhaviracitaṃ Śrasutasūtraṃ 제8권의 584~585쪽을 참조했다.
49) Cf. Caland(1921), p.190; Bodewitz(1976), p.98.



206 ■ 번역

과 아침의 두 기둥과 같은 신들에게 거행된다. 그리고 가장이 가정 

제식을 위한 제화에 손으로 쌀 혹은 보리를 헌공하는 형태가 가정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아침과 저녁 헌공이다.

1. Baudhāyana-gṛhyasūtra    
2. Bhāradvāja-gṛhyasūtra     
3. Bhāradvāja-gṛhyasūtra  
4. Āpastamba-gṛhyasūtra     
5. Hiraṇyakeśi-gṛhyasūtra     
6. Vaikhanasa-gṛhyasūtra     
7. Āgniveśya-gṛhyasūtra     
8. Kāṭhaka-gṛhyasūtra       
9. Mānava-gṛhyasūtra        
10. Vārāha-gṛhyasūtra       
11. Pāraskara-gṛhyasūtra    
12. Āśvalāyana-gṛhyasūtra    
13. Śāṅkhāyana-gṛhyasūtra    
14. Gobhila-gṛhyasūtra       
15. Drāhyāyaṇa-gṛhyasūtra    
16. Jaiminīya-gṛhyasūtra      
17. Kauśika-sūtra            
Bodewitz(1976: 2月) 

2.6.17~22(베다학습의 졸업식 다음)
1.18[19.2~4](결혼의례의 일환)
3.3[70.15~18](가정 제식용 제화 설치식 다음)
3.7.19~22(결혼의례의 일환)
1.7.20~21(결혼의례의 일환)
3.6[40.1~3](결혼의례의 일환)
1.6[39.9~18](결혼의례의 일환)
53.1.(슈라가바(śūlagava) 제사 다음)
2.3.1~2(스타리파카(sthālīpāka) 규정 다음)
(언급이 없다)
1.9.1~4(결혼의례의 일환)
1.9.1~4(결혼의례의 일환)
1.3.8~17(머리말의 일반규정 가운데)
1.1.23~28(머리말의 일반규정 가운데)
1.5.6~17(결혼의례의 일환)
1.23[24: 3~4](결혼의례의 일환)
73.1~3(아그니호트라 다음)

高橋(1991(80)~(81)을 참조)

[표 2] 아침과 저녁 헌공을 언급하는 그리히야수트라

가장의 아침과 저녁 의무에는 전술된 가정 제식문헌의 규정, 즉 

아침과 저녁 헌공이외에, 후술될 바이슈바데바 예배가 있다. [표 3]
에서 보듯이 현존하는 가정 제식문헌은 모두 이것을 언급한다. 그
런데 히란야케시 그리히야수트라(Hiraṇyakeśi-gṛhyasūtra)가 1.2.40~ 
44에서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규정하지만, 그것은 결혼 전의 베다학

생이 행하는 의례이다. 이 의례행위를 가장의 의무로서 규정하는 

것은 히란야케시 그리히야수트라가 아니라 히란야케시 다르마

수트라(Hiraṇyakeśi-dharmasūtra) 2.1.32~62이다. 즉, 아파스탐바 다르

마수트라(Āpastamba-dharmasūtra) 2.2.3.1~4.9와 거의 같은 규정이 그

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히란야케시 다르마수트라 2.1.32~62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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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소개한다. 사용된 문헌은 동일하게 아난

다슈라마 산스크리트 시리즈 53의 제10권 135~139쪽이다.

32.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거행할  경우는, 상위 세 바루나(varuṇa, 계

급)에 속하는 사람이 몸을 정화하고 음식을 조리해야만 한다.
33. 잡담, 제치기, 콧물 등은 음식으로부터 멀리해야 한다.
34.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 몸, 옷을 접촉했으면 물에 접촉해야 한다.
35. 상위 세 바르나에 속한 자가 감독하면, 수드라가 조리할 수 있다. 
36. 그(수드라)들이 몸을 정화하려면  입을 닦는 방법밖에 없다.
37. 수드라가 조리를 할 경우 그는  언제나 매일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손톱을 잘라야만 한다.
38. 요리사 수드라는 언제나  의복을 걸치고 물에 들어가야만 한다.
39. 때로 반달이 뜨는  제8일 또는 초하루와 보름에 털을 깎고 손톱을 

잘라야만 한다.
40.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리된 음식은 불에 올리고 물을 뿌려야

만 한다. 그것을 정화의 수단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41. 음식이 완성되면, 서 있는 상태로 “다 되었습니다”라고 주인에게 

보고한다.
42. 주인은  “그것 잘되었네”라고 응답한다. 
43. 가정 제식을 행하는 자로서 먹어야만 하는 것의 일부를 제화에 헌

공한다. 그러면 발리(bali)로서 주어진 것이 천계와 그 세계에서의  번영

과 연결된다.
44. 그것을 처음  행하는 경우에는 12일간 금욕생활을 하고, 땅바닥에 

눕고, 잿물(灰汁), 소금, 꿀, 고기 등은 멀리해야만 한다. 
45. 마지막 날 밤은 하룻저녁 단식하며 지내야만 한다.
46. 발리 헌공을 행하는 각 장소의 정화는 손으로 주위를 닦고 물을 

뿌리고 공물을 놓고 나서, 주위에 물을 흩뿌리는 것이다.
47. 가정 제식용 제화 또는 조리용의 제화에서 앞에서부터 6개 만트라

를 읊조리고 그때마다 손으로 이것들을 헌공한다 “아그니를 향해서, 스

바하. 일체의 신들을 향하여, 스바하. 확고한 대지를 향하여 스바하. 확고

한 거주처를 향해, 스바하. 흔들리지 않는 거주처를 향하여 스바하. 아그

니 스비슈타크리티(Agni Sviṣṭakṛti)를 향하여 스바하”
48. 이 헌공 처럼 몇 개의 발리 헌공을 모아서 한 장소에서 거행할 경

우, 각 장소에서 일부 헌공  이후에 주위에 물을 흩뿌려야만 한다.
49. 발리 헌공에  국물을 사용할 경우 쌀과 국물을  섞어서 헌공 해

야만 한다.
50. 불의 서쪽 방향에서 7째와 8째 만트라를 읊조리고 북쪽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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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헌공을 거행해야만 한다 “다르마를 향하여, 스바하. 아다르마를 

향하여, 스바하”
51. 물을 담는 작은 그릇 가까이에서 9째 만트라를 읊조린다 “물을 향

하여, 스바하”
52. 방 한 가운데에서 10째와 11째 만트라를 읊조리고 서쪽을 향한다 

“풀과 나무를 향하여, 스바하. 라크샤스와 신들의 무리를 향하여, 스바

하”
53. 방의 북동(北東)쪽 장소에서 계속해서 4개 만트라를 읊조린다 “집

에 속한 것들을 향하여, 스바하. 머무는 것을 향하여, 스바하. 머무는 것

의 주들을 향하여 스바하. 모든 존재자들을 향하여 스바하”
54. 침상(寢床)이 있는 곳에서 카마(Kāma)를 향해 만트라를 읊조린다 

“카마를 향하여, 스바하”
55. 문지방이 있는 곳에서 허공을 향해 만트라를 읊조린다 “허공을 향

하여, 스바하”
56. “이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 그것의 이름은 바가

(Bhāga). 그 이름을 향해, 스바하” 라는 만트라를 읊조리고 문짝이 있는 

곳에서. 
57. 이어서 몇 개 만트라를 읊조리고 브라만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대지를 향하여, 스바하. 허공을 향하여, 스바하. 하늘을 향하여, 스바하. 
태양을 향하여, 스바하. 달을 향하여, 스바하. 별들을 향하여, 스바하. 인
드라를 향하여, 스바하. 브리하스파티를 향하여, 스바하. 브라만을 향하

여, 스바하”
58. 브라만의 자리  남쪽에서 조상의 영들에게 만트라를 읊조리고 성

스러운 끈을 오른쪽 어깨로부터 왼쪽 겨드랑이로 걸치고 손바닥을 밑으

로 하고 바쳐야만 한다 “스바다(svadhā), 조상의 영들을 향하여. 신들을 향

하여, 스바하”
59. 모든 신격을 향하는 것처럼 해서 즉, 성스러운 끈을 왼쪽 어깨로

부터 오른쪽 겨드랑이로 걸치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루드라를 향한 

발리 헌공을 브라만의 자리  북쪽에서 거행한다 “경배하여라. 루드라

를 향하여, 가축의 주(主)를 향하여, 스바하”
60. 두(조상의 영과 루드라를 향한 발리 헌공) 경우 각각의 헌공 장소  

주변에 물을 흩뿌린다. 그 거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61. 밤의 경우에 마지막 만트라를 읊조리고 허공을 향해 발리 헌공을 

거행해야 한다 “비투다(Vituda)의 가신의 집에서 낮과 밤, 발리를 원하면

서 떠도는 모든 존재, 그것들을 향하여, 번영을 희망하는 나는 발리 헌공

을 거행한다. 나에게 번영을, 번영의 주가 주기를. 스바하”
62. 이것들 의 제화에 대한 헌공과 발리 헌공 을 마음 모아 행하는 자

는 언제나 천계와 이 세계에서  번영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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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udhāyana-gṛhyasūtra       2.8
  (가축의 주(主) 쉬바신에게 소를 헌공(śūlagava)한 다음)
2. Bhāradvāja-gṛhyasūtra        3.12~14[78.13~83.4](문헌의 끝부분)
3. Āpastamba-gṛhyasūtra        3.7.26
  (결혼의례의 일환으로, 아침과 저녁 헌공 직후, 단지 언급만)
  [Āpastamba-dharmasūtra      2.2.3.1~4.9(가장의 의무 가운데)]
4. Hiraṇyakeśi-gṛhyasūtra       1.2.40~44(베다학생의 의무 중 하나)
  [Hiraṇyakeśi-dharmasūtra      2.1.32~62(가장의 의무 가운데)]
5. Vaikhanasa-gṛhyasūtra        3.7[40.9~41.15]
  (결혼의례의 일환으로, 아침과 저녁 헌공에 이어서)
6. Āgniveśya-gṛhyasūtra         1.7.2[41.14~42.6]
  (결혼의례의 일환으로, 아침과 저녁 헌공 가까이)
7. Āgniveśya-gṛhyasūtra         2.6.4~5
  (일상의 의무 가운데. 가정 제식문헌의 보조문헌 차원)
8. Kāṭhaka-gṛhyasūtra           54.1~20
  (52: śūlagava; 53: 아침과 저녁 헌공, 신원 ‧ 만월제, 추수감사제)
9. Mānava-gṛhyasūtra            2.12.1~20
  (2.11: 집짓기 위한 제식; 2.14: 부와 원망을 청하는 것(ṣaṣṭhīkalpa))
10. Vārāha-gṛhyasūtra           17(문헌의 끝부분)
11. Pāraskara-gṛhyasūtra         2.9.2~10(졸업식 목욕 다음)
12. Āśvalāyana-gṛhyasūtra       1.2.1~11(머리말의 일반규정 가운데)
13. Śāṅkhāyana-gṛhyasūtra       2.14.1~18
                               (입학식과 베다학습 졸업식 사이에)
14. Gobhila-gṛhyasūtra           1.4.1~30(머리말의 일반규정 가운데)
15. Drāhyāyaṇa-gṛhyasūtra        1.5.18~37(아침과 저녁 헌공 다음)
16. Jaiminīya-gṛhyasūtra          1.23[24: 4~15](아침과 저녁 헌공 다음)
17. Kauśika-sūtra                73.13~74.12(아침과 저녁 헌공 가까이)

Bodewitz(1976), p.201, 高橋　明(1991, pp.81~82)

[표 3] 바이슈바데바(vaiśvadeva) 제식을 언급하는 그리히야수트라

히란야케시 다르마수트라의 규정은 둘로 구분된다. 32송부터 

45송 부분은 서설(序說)이다. 이것은 바이슈바데바 예배의 공물로 

사용되는 음식을 요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만일 요리사가 수

드라일 경우 행하는 정화 방법, 그리고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처음 

거행하는 사람을 위한 예비적 의례행위를 언급한다. 이어서 46~62
송은 실제 제식을 거행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앞에서 아그니호트라를 행할 때, 중심 헌공 후에 다양한 대상을 

위한 일련의 예배가 행해졌고, 그 예배들을 총칭하여 ‘바이슈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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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고 하였다. 그리고 음식 일부를 그들에게 바치는 것으로 제식

행위가 해석된다는 것을 이미 밝혔다. 그런데 가정 제식문헌과 다

르마수트라(제식문헌 이후의 해설서)의 제식 규정도 그것을 ‘바이

슈바데바’라고 부른다. 그렇게 명칭이 동일한 아그니호트라의 바이

슈바데바 의례와 식사의 관련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한편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의 모든 문헌은 바이슈바데

바 예배에서 음식 일부를 공물로써 헌공하는 제식행위를 명시한다. 
예배 대상인 신격과 존재들에 대한 규정은 아래에서 언급할 것이

다. [표 4]는 아그니호트라에서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행하는 장소와 

대상을 정리하고, [표 5]의 (   ) 가운데 있는 숫자는 아그니호트라

의 바이슈바데바 예배에 대한 항목 번호이다. 
그것에 따르면 아그니호트라에서 일곱째로 행하는 7선인에 대한 

예배가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 시대에는 없었다. 또한 넷째

로 예배되는 뱀과 개미도 빠져있다. 예배를 행하는 장소도, 아그니

호트라가 아하바니야(āhavanīya) 등의 제화를 중심으로 거행되는 반

면, 후자는 가장의 집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7선인과 뱀과 개미 이

외의 대상은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의 바이슈바데바 예배

에도 발견된다. 두 표를 통해 추정되는 것은 제식행위에 큰 차이는 

있지만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 시대의 바이슈바데바 예배

는 아그니호트라의 바이슈바데바 예배가 널리 퍼지면서 변용을 계

속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것이다.50)

50) Bodewitz(1976: p.196)는 두 개의 바이슈바데바(Vaiśvadeva) 사이를 피상적인 관계

로 밖에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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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공용 제화(āhavanīya)의 북쪽 풀      풀
2. 아하바니야의 위를 북쪽 방향으로      루드라
3. 아하바니야의 남쪽 장소      조상의 영들
4. 아하바니야의 북쪽 장소      뱀들, 뱀들과 개미들, 

     뱀신의 주인, 존재자, 위대한 신
5. 아하바니야 또는 가장의 제화 서쪽     대지
6. 부인의 손바닥      가정
7. 북쪽을 향하여      7선인(仙人)
8. 제단(vedi)      하늘과 땅

[표 4] 아그니호트라의 바이슈바데바의 장소와 대상

1. 제화             아그니, 일체의 신들, 확고한 대지, 확고한 주처, 
흔들리지 않는 거주처, Agni Sviṣṭakṛt(5)

2. 제화의 서쪽 방향 다르마(dharma)와 아다르마(adharma)
3. 물 그릇 가까이 물
4. 방의 중앙 풀과 나무, 라크샤스와 신들의 주인(1)
5. 방의 북쪽 구석 집에 속하는 자들, 머무는 것, 

머무는 것의 주인들, 모든 존재자(4) (6)
6. 침상 카마(kāma)
7. 문지방 허공
8. 문 바가(Bhāga)
9. 브라만의 자리 대지, 허공, 하늘, 태양, 달, 성신, 

인드라, 브리하스파티, 프라자파티, 
브라만(5) (8)

10. 브라만의 자리 남쪽 조상의 영들, 신들(3)
11. 브라만의 자리 북쪽 루드라(2)
12. 공중 모든 존재(4)

(주) ( )안의 숫자는 [표 4]의 각 항목의 번호를 표시한다.

[표 5] 바이슈바데바 예배의 장소와 대상

앞 장에서 언급한 아그니호트라와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

라 문헌의 아침과 저녁 의례의 관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
그니호트라는 3개의 목적을 내포했다. 첫째는 태양활성화를 의례

화, 둘째는 불을 관리하는 것을 의례화, 셋째는 아침과 저녁에 다양

한 신격, 모든 존재를 예배하는 것이다. 아그니호트라의 첫째 목적

을 가정 제식문헌 단계에서 아침과 저녁 헌공으로 이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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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헌은 아침과 저녁 헌공의 때는 명확히 지정하지는 않지만, 대
게 일몰과 일출 때에 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불을 관리

하는 것을 의례화하는 것은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의 시대

에는 아직 가장의 제식행위로 정착되지 않았다. 셋째 목적은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 시기에 식사 준비 다음에 거행하는 바이

슈바데바 예배로 수용되었다.
무엇보다 아침과 저녁 헌공은 태양활성화 의례와 관계를 갖지만, 

보데비츠(Bodewitz)가 역설하듯51)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 시

대의 바이슈바데바 예배는 태양활성화 예배와 관계는 포기한 채,  
일몰 후 또는 늦은 오전의 식사 시간에 거행하는 것으로 변형되었

다. 이렇게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규정한 아그니호트라는 가정 제식

문헌과 다르마수트라 시대에 부분적으로 아침과 저녁 헌공 혹은 

바이슈바데바 예배로 변용되었다.
그러나 가정 제식문헌 이후의 문헌에서 의례화가 진행된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는 성립할 때부터 한 묶음으로 취

급되지는 않았다. 또한 두 의례가 가정 제식문헌에서 차지하는 위

치도 2차적으로 삽입 추가된 인상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쟁점을 이

하에서 논하고자 한다.
[표 2]와 [표 3]에서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규

정한 가정 제식문헌군의 일람표를 제시했다. 두 표를 보면 우선 바라

하 그리히야수트라(Vārāha-gṛhyasūtra)는 아침과 저녁 헌공을 다루지 

않는다. 또한 두 의례를 연속하여, 즉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언급하

는 문헌들도 있지만, 바라드바자(Bhāradvāja), 마나바(Mānava), 파라스

카라(Pāraskara), 아슈발라야나(Āśvalāyana), 샹카야나(Śāṅkhāyana), 고비라

(Gobhila) 학파의 가정 제식문헌은 두 의례를 언급하는 부분이 전혀 

다르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처음에는 두 의례가 한 묶음으로 인식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정 제식문헌이 본래 다루었던 의례 대상이 정확하게 무엇이었

는지를 지금은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것

51) Cf. Bodewitz(1976),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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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단계에서 행하는 인생의례와 

가장이 행하는 계절의례가 중심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즉 가정 제식문헌에서 원래 두 의례를 다루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부터 부정적이라고 답할 수밖

에 없다. 첫째, 전술했지만 바라하 그리히야수트라가 아침과 저

녁 헌공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둘째, 올덴베르그(Oldenberg)
는 샹카야나 그리히야수트라에서 바이슈바데바 예배의 위치에 

의구심을 표명하며,52) 롤란드(Rolland)는 바라하 그리히야수트라
의 부분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단언한다.53)

그리고 상황전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즉, 대부분의 가

정 제식문헌이 아침과 저녁 헌공을 결혼의례의 일환으로 신랑과 

신부가 언약하는 의식을 끝마치고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디뎌나

가는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타카 그리히야

수트라(Kāṭhaka-gṛhyasūtra)는 문헌이 거의 끝 부분인 53장에서 취급

한다. 그것도 가정 제식의 희생제인 슐라가바(śūlagava)와  55장 이하

의 일부 계절과 관련된 제사 사이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곳

이다. 또한 샹카야나(Śāṅkhāyana)와 고비라(Gobhila) 학파의 가정 제

식문헌은 머리말의 총설적인 언급에서 아침과 저녁 헌공을 기술한

다. 그런데 문헌의 머리말에서 총설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가정 제

식문헌군이 체계화된 시기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슈바데바 예배에 대한 상황전거로는 다음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수트라 1.2.40~44는 베

다학생의 의무를 언급한다. 그곳에서 헌공은 제화들 사이에서 거행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가정 제식문헌들이 규정하는 것과 같이, 
제화 이외의 집의 다양한 장소에서 거행된 헌공은 언급하지 않는

다.
히란야케쉬 다르마수트라에 처음 다른 가정 제식문헌들과 같

은 언급이 있다. 2.1.43~45의 규정에 따르면,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52) Oldenberg(1967), p.84를 보라.
53) Rolland(1971), p.18을 보라.



214 ■ 번역

처음 거행하는 사람은 일종의 예비의례를 거행해야만 한다. 또한  

보다야나 그리히야수트라 2.9.25, 바라드바자 그리히야수트라 
3.12(79.1~3), 아파스탐바 그리히야수트라 2.2.3.12~14에서도 유사한 

것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바이슈바데바 예배는 모든 가장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의지로 거행하는 의례였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

는 한 묶음이 아니고, 본래 가정 제식의 총체적 틀 밖에 있던 것으

로, 가정 제식에서 이차적 성격을 갖는다. 더욱이 바이슈바데바 예

배는 가장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의무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현존하는 대부분의 가

정 제식문헌들은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규정한 아그니호트라에서 

변용된 두 의례를 언급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바이슈바데바 

예배는 가정 제식문헌군 이후에 저술된 문헌에서 언급하는 5대(大)  
제사(pañcamahāyajña)를 체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문제

에 대한 논의, 즉 바이슈바데바 예배들 자체의 비교와 5대(大) 제사

에 대한 고찰은 다른 기회에 하겠다.

Ⅴ. 가정 제식문헌에 대한 보유문헌의 삼디야우파사나

지금까지 슈라우타 제식문헌과 가정 제식문헌, 그리고 보조 경전

인 다르마수트라가 규정한 아침과 저녁 의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현재 인도 미틸라 지방에서 거행되는 아침과 저녁 일과

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가장의 

기본 의무로서 삼디야우파사나를 처음 규정하는 가정 제식문헌에 

대한 보유문헌의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미틸라 지방에서 관찰했던 의례의 원형에 해당될 

것이다. 슈라우타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에 관련해서 히란야케

쉬파의 문헌 중심으로 소개해왔기에, 보유문헌도 같은 제식학파의 

문헌인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Hiraṇyakeśi-gṛhyaśeṣasūtra)
에서 언급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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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헌은 세 곳(1.1.10~11, 1.2.3, 1.2.7)에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

를 언급한다. 그 중 앞의 둘은 다양한 설명으로 의례행위에 대한 

서술이 중단되지만, 셋째(1.2.7) 것은 충실하게 의례행위 자체를 설

명한다. 우선 번역을 통해 가정 제식문헌에 대한 보유문헌이 규정

하는 삼디야우파사나를 살펴보자. 참고문헌은 아침과 저녁 헌공을 

소개할 때의 책 656쪽에 이어지는 삿티야샤다비라싯타 히란니야

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람(Satyāṣādhaviracita-hiraṇyakeśi-gṛhyaśeṣasūtram)
의 11~12쪽이다.

1. 그곳에서 양손을 씻고 물 항아리와 흙덩어리를 손에 들고 강의 도

하점(渡河點)까지 가서 세 번 양발을 씻는다. 세 번 자기 자신을.
2.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무덤, 물, 신의 집, 소 우리, 바라

문이 있는 곳, 그런 곳에는 양발을 씻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된다.”
3. 그곳에서 물속으로 들어간다. “금의 뿔을 지닌 바루나에게 나는 나

아간다. 청함을 듣는 그대는 나에게 도하점(渡河點)을 주라. 좋지 않은 사

람들로부터 내가 받아  먹은 것, 악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 내가 마음

으로, 말로, 아니면 행위로 행한 악행, 그것들을 정화하라 . 나를 위해 인

드라, 바루나, 브리하스파티, 사우트리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정화하라”
라고 읊조리고.

4. 그곳에서 양손을 모아서 물을 때린다. “물은, 그리고  풀은 우리에

게 좋은 친구가 되라”라고 읊조리고.
5. 미워하는 상대가 있는 방향으로 물을 뿌린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가 미워하는 자, 그들에게 비우호적인 자가 되라”라고 읊조리고.
6. 그곳에서 물을 만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돈다. 세 번 물을 뿌리면서 

돈다. “물의 무서운 부분, 부정한 부분, 잠잠하지 않은 부분은 물러가라” 
라고 읊조리고.

7. 물속에 머리까지 담갔다가 떠올라서.
8. 물 가운데 있으면서는  용변(用便)을 보지 않는다. 의복을 씻지 않

는다. 물을 입에 머금지 않는다.
9. 만일 물이 손상되었다면 만트라로 예배하라. “물 가운데 있는 아그

니에게 경배(敬拜). 인드라에게 경배. 바루나에게 경배. 바루나의 부인에

게 경배. 물에게 경배”라고.
10. 물에서 나와 입을 닦는다. 한 번 더 입을 닦는다. “물은 대지를 정

화하라. 정화된 대지는 나를 정화하라. 물과  브라마나스파티는 정화하

라. 브라만에게 정화된 대지 는 나를 정화하라.” “남은 것을, 향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또한 나의 악행을, 나의 모든 것을 물은 정화하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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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스바하”라고 읊조리고.
11. 두 개의 풀줄기로 정화 도구를 만들어서 물로 신체를 닦는다. “그

대들 물은 실제로 원기(元氣)를 주는 것이 되라”라고 시작하는 3개 만트

라와 “금색으로, 청정으로, 정화하는 힘이 있는”이라고 시작하는 4개 만

트라와 “정화되어 가는, 태양의 가운데의 사람은”이라고 시작하는 구절

의 만트라를 읊조리면서.
12. 신체를 씻고 물속에 들어가서 아가마르샤나(Aghamarṣaṇa, 죄를 닦

아내는 자) 만트라를 읊조리고 세 번 조식(調息)을 한다. 
13. 물에서 나와 의복을 두들겨서 빨고  헹구고 바람에 건조시키고 나

서, 떨어지지 않은 새  의복을 걸친다.
14. 짚으로 만든 방석  위에 앉아 풀줄기를 손으로 잡고 동쪽 방향으

로 사비트리(Sāvitrī) 만트라를 천 번 반복해야만 한다.
15. 혹은 100번, 아니면 임의의 횟수를. 최저로 10회를.
16. 그곳에서 태양을 예배한다. “진실의 공간을 지나서” “우리는 어둠

의 저곳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타베다(Jātaveda)를” “빛나는 신들의 얼굴

은” “그 눈이 신들에 의해서” “거대한 바다로부터 일어난 자”라는 만트라

를 읊조리고.

이상이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2.7이 전하는 삼디야

우파사나 의례이다. 이것과 현재 미틸라 지방에서 행하는 의례를 

비교하기 위해 [표 6]을 만들었다. 몇 가지 상이점과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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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 목욕(1~9)     TA 10.1[702.23~26]; [702.15~16]; [703,12]; [703.7~8]
2. 물을 홀짝 마심(10)     TA 10.23[740.23~741.1]
3. 신체를 씻음(11)     ṚV 10.9.1~3; TS 5.6.1a~d; TB 1.4.8
4. 조식(12)     ṚV 10.190
5. 의복을 걸침(13)
6. 사비트리를 읊조림(14~15) ṚV 3.62.10; TS 3.4.11f; ṚV 1.50.10
7. 태양의 예배(16)     ṚV 1.50.1; ṚV 7.65.16; TA 4.42[252.21~23]

II. 미틸라(Mithilā) 지역

1. 몸의 정화 원천을 모르는 2개 만트라; ṚV 10.190; 원천을 모르는 만트라
2. 조식(→2)                 ṚV 3.62.10
3. 물을 홀짝 마심                      TA 10.25[742.15~19]; TA 10.23[740.23~741.1]
4. 신체를 씻음                 ṚV 10.9.1~3; AV 6.115.3
5. 부정을 털어 냄                 ṚV 10.190; ŚaṅkhaS 9.16[356.10~11]
6. 태양의 예배(→7)                 ṚV 1.50.10; ṚV 1.50.1; ṚV 1.115.1; 

                ṚV 7.65.16
7. 가야트리를 읊조림 중심 만트라       ṚV 3.62.10
8. 신들을 만족시킴(tarpaṇa)
 
약칭 TA: Taittirīya-āranyaka, ṚV: Ṛgveda-saṃhitā, TS: Taittirīya-saṃhitā; TB: Taittirīya- 
brāhamana, AV: Atharvaveda-saṃhitā, ŚaṅkhS: Śaṅkha-saṃhitā
(밑줄 친 것은 양쪽 예식에서 공통된 만트라들이다).

[표 6] 두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실례 비교

첫째 차이점은 보유문헌의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는 강에서 목욕

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자(Jha)씨는 의례를 시작하기 전에 

우물이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집 베란다에 앉

는다. 즉, 현재는 목욕 자체를 의례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대

신 자리에 앉아서 “몸을 정화하라”라는 만트라들을 읊조리면서 정

화행위를 한다. 이것이 의례적 목욕에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 차이점은 조식(調息)에서 두드러진다. 두 의례에서 거행하

는 장소와 사용하는 만트라가 완전히 다르다. 다음 장에서 삼디야

우파사나 의례의 성립을 논할 때 언급하겠지만, 조식이 처음 의례

화된 것은 베다학습 중단 의례가 규정된 시기이다. 즉, 매년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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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期)가 시작하면서 개시된 베다학습이 가을에 중단되는데, 이때 

행하는 일련의 의례행위 중에 조식이 포함된다. 
여기서 조식은 아가마르샤나 찬가(ṚV 10.190)를 읊조리며 행한다.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수트라 2.8.6:651.2~3는 “아가마르샤나 만트

라 를 읊조리면서 세 번 조식을 하고”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찬

가를 사용하는 조식은 목욕할 때도 한다. 아그니베쉬야 그리히야

수트라(Āgniveśya-gṛhyasūtra) 2.6.2:95.15와 바우다야나 다르마수트라 
(Baudhāyana-dharmasūtra) 2.5.12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가르샤나 만트

라 를 읊조리며 세 번 조식을 하고”라고 같은 규정을 한다. 
그런데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1.10:4.27~28의 규정

에 따르면, 가야트리 또는 사비트리 만트라(ṚV 3.62.10)를 읊조리며 

조식을 한다. “브야흐리티(vyāhṛti), 프라나바(praṇava), 머리 셋을  모
두 호흡을 통해 불러들여 세 번 가야트리를 반복한다. 이것이 조식

이라고 불린다.” 유사한 조식의 정의가 가정 제식문헌군의 이후 시

대에 많은 문헌들에서 반복되며 나타난다. 즉, 바우다야나 다르마

수트라 4.1.28, 아타르바베다 파리쉬슈타(Atharvaveda-pariśiṣta) 42.1.9, 
카르마프라디파(Karmapradīpa) 2.1.8 등이다.

이것은 이미 베다 후기에 조식 행위가 일종의 변용을 시작했음

을 보여준다. 베다학습 중단 의례가 삽입되기 시작한 시기에 의례

에 포함된 조식은 아가마르샤나 찬가를 사용하고, 목욕의례에서도 

한다. 그런데 가정 제식문헌의 보유문헌 시대가 되면, 가야트리 만

트라를 사용하는 조식이 일반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2.7이 

규정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에 따르면, 조식을 할 때 아주 오래된 

형태인 아가마르샤나 찬가를 한다. 반면에 당연한 사실이지만 현재

의 거행되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에서는 아주 새로운 제2형식으로 

가야트리 만트라를 사용한 조식을 한다.
한편 보유문헌에서 조식은 ‘신체를 닦는’ 의례행위에 이어서, 아

가마르샤나 찬가를 사용했다. 현재 미틸라 지방에서도 ‘신체를 닦

는’ 의례행위에 이어서 조식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아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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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샤나 찬가를 사용하는 의례행위를 거행한다. 공통점에 중점을 두

자면, 두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에 규정된 일련의 행위들은 대게 대

응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는 1.2.7에 이어서, 흙을 이용한 

목욕과 마하푸루샤(Mahāpuruṣa)와 마하데바(Mahādeva)에 대한 매일

의 푸자(pūjā)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미틸라 지역의 삼디야우파사

나 의례의 신들, 선인들, 조상의 영들을 만족시키는 예배(tarpaṇa)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그러므로 보유문헌과 현재 거행되는 의례가 

기본적으로는 대응관계를 보이지만, 상이점 중 하나는 ‘만족시키는 

예배’ 즉, 타르파나 예배가 있고 없는 것이다. 타르파나에 대해서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성립을 언급하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Ⅵ. 삼디야우파사나의 성립과 아침 행위의 의례화

앞 장에서 가장의 의무로 규정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히란

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가정 제식문헌군의 시대에 이미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는 현존

하는 약 반수의 가정 제식문헌에서 베다학생의 의무로 규정된다. 
[표 7]은 그와 관련된 가정 제식문헌들의 일람표이다. 그 가운데 아슈

발라야나 그리히야수트라(Āśvalāyana-gṛhyasūtra) 3.7.3~6은 그저 사비

트리 만트라를 반복하는 매우 단순한 의례행위만을 규정한다. 
베다학생의 의무로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보다 복잡한 형태

는 자이민니야 그리히야수트라(Jaiminīya-gṛhyasūtra) 1.13에 있다. 
그 내용을 제시한 [표 8]과 가장의 의무로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

를 정리 [표 6]을 비교해보면, ① 신체를 닦는 행위, ② 조식, ③ 사

비트리 만트라를 읊조리는 것, ④ 불의 신 아그니와 태양 등의 예

배라는 행위들이 대응관계를 보인다. 자이미니야 그리히야수트라가 

규정에서 만트라와 함께 하는 신체를 닦는 행위가 있지만, 베다학

생의 의무로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규정하는 다른 가정 제식문

헌들은 신체를 닦는 행위를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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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때문에 단순히 사비트리 만트라를 반복하는 것으로 규정

된 것으로부터, 가장의 의무로서 규정된 아침과 저녁 헌공에 매우 

가까운 형태로 규정한 것까지, 일부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가정 

제식문헌군 시대에 전해지는 베다학생의 의무인 삼디야우파사나 

의례 내용이 가장의 의무로 규정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핵심요

소의 원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1. Kāṭhaka-gṛhyasūtra                1.25~28
2. Mānava-gṛhyasūtra                 1.2.1~5
3. Vārāha-gṛhyasūtra                 5.30
4. Śāṅkhāyana-gṛhyasūtra             2.9.1~3
5. Āśvalāyana-gṛhyasūtra              3.7.3~6
6. Kauṣītaki-gṛhyasūtra                2.6.3~4
7. Jaiminīya-gṛhyasūtra                1.13

[표 7] 베다학생의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규정하는 그리히야수트라

1. 신체를 씻음(13.15~16)            ṚV 10.9.1~3; 9.58.1~4
  바마데비야(Vāmadevya)(cf. Caland 1922: p.22)
2. 명상(13.16~18) 만트라 없음
3. 조식(13.18) 만트라 없음
4. 사비트리를 읊조린다(13.19)  ṚV 3.62.10
5. 아그니의 예배(13.19~20) ṚV 5.24.1
  바루나의 예배(13.20~21) ṚV 7.12.3
6. 태양의 예배(13.21~14.1) ṚV 1.50.10
  미트라의 예배(14.1) ṚV 8.101.5
(밑줄은 [표 6]과 대응하는 만트라를 표시한다)

[표 8] 자이민니야 그리히야수트라의 삼디야우파사나

그러나 두 의례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
째 상이점은 의례의 행위자가 서로 다르다. 가정 제식문헌군 시대

에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행위자는 아직 베다학생이기에, 가장

의 의무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규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즉,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가 가장의 의무로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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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보유문헌 시대와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둘째 상이점은 보유문헌의 시대에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가장

의 의무로 규정되고 나서 의례행위 일람표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자이민니야 그리히야수트라가 전하는 가정 제식문헌 단

계의 가장 복잡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표 8]에서 소개했다. 
그 첫째 행위, 즉 리그베다 10.9.1~3 등의 만트라를 읊조리면서 

신체를 닦는 의례행위는 가정 제식문헌군의 시대에는 이 문헌에서

만 언급된다. 그러므로 이 문헌의 규정을 예외로 하면 가정 제식문

헌의 베다학생의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에는 신체를 닦는 의례행위

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의 의무로서 규정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는 보유문

헌 단계에서 ① 목욕, ② 입을 닦는 것, ③ 신체를 닦는 것 등의 세 

의례행위가 추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재 거행되는 

의례에서 매우 복잡한 구성을 보이는 신들, 선인, 조상의 영들을 만

족시키는 타르파나 예배도 첨가된다. 그 결과 단지 사비트리 만트

라를 반복하는 것일 뿐인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와 비교할 때, 많이 

확대된 형태가 되었다. 
일부 가정 제식문헌들이 베다학생의 의무로서 규정하는 아주 단

순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보유문헌에서 전하는 가장의 의무로

서의 의례의 핵심적 원형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그런데 삼디

야우파사나 의례가 보유문헌에서 가장의 의무로서 규정되기 시작

할 때, 행위의 주체의 변화와 함께 의례를 구성하는 의례행위의 확

대도 발생했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 확대된 의례행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2.7을 중심으로 보유문헌 시

대의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소개할 때,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1.1.10~12과 1.2.3에서도 동일하게 가장의 의무로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규정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 중에서 제1권 제1장은 18게
송으로 이루어졌는데, 1.1.10~11의 규정을 포함하여, 가장의 하루 일

과의 의무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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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은 “그곳에서 지금으로부터 올바른 행위(ācāra)를 우리는 

설명한다”라고 시작하여 “올바른 행위를 통해 다르마를 얻는다. 올
바른 행위를 통해 재산을 얻는다. 올바른 행위를 통해 행복을 얻는

다. 올바른 행위를 통해 해탈을 얻는다”라고 읊조리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아차라(ācāra)를 칭송하는 구절은 계속되고, 이어서 잠에

서 깨어나서부터 행하는 명상으로부터 시작하여 밤에 잘 때 머리 

두는 방향에 관한 규정으로 끝맺는 하루의 올바른 행위를 상세하

게 규정한다. 그리고 일과로서의 행위 규정을 “이와 같이 알고서 

하루 일과  행위를 지켜야만 한다. 다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도, 
언급된 대로 남김없이 행해야만 한다. 이처럼 행위의 장이 지시하

는 것을  실행하는 자는 다르마(dharma, 法), 아르타(artha, 富), 카마

(kāma, 愛), 모크샤(mokṣa, 解脫)을 완성한다”라는 하루의 행위규범을 

기술하는데, 그 내용은 [표 9]에 있다.
이 표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침의 모든 행위가 의례

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아침의 행위를 의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의 의무인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행위들도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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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1(1.4~8)            기상과 명상
2. 1.1.1~2(1.8~30)         용변(用便)의 규정
3. 1.1.3(2.1~15)           입을 닦는 규정
4. 1.1.4~5(2.16~3.2)        이빨을 닦는 규정
5. 1.1.5~6(3.2~17)         목욕의 규정
6. 1.1.7(3.18~19)          의복의 규정
7. 1.1.7(3.19~20)          침묵의 규정
8. 1.1.7~8(3.20~4.1)       성스러운 끈의 규정
9. 1.1.8(4.1~8)            목욕의 규정.
10. 1.1.8~9(4.8~23)      이마에 수직선 셋, 수평선 셋, 틸라카 모양을 색칠하는 것
(ūrdhvapuṇḍra, tripuṇḍra, tilakacandana) 등의 규정
11. 1.1.10~11(4.24~5.22)   삼디야우파사나 규정
12. 1.1.11(5.23~24)        삼디야우파사나와 브라흐마야즈냐(brahmayajña)
13. 1.1.11~12(5.24~6.8)    만족시키는 예배(tarpaṇa)
14. 1.1.13~14(6.9~7.2)     신들에 대한 푸자(pūjā)
15. 1.1.15(7.3~5)          연장자들에게 인사
16. 1.1.15(7.5~9)          베다학습
17. 1.1.16~18(7.10~8.11)   식사에 대한 규정
18. 1.1.18(8.12~17)        낮의 행위, 저녁의 행위, 취침의 행위

[표 9]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1의 내용

[표 9]에서 소개한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1의 내용 

중 앞 쪽에 있는 ① 용변, ② 입을 닦는 것, ③ 이빨을 닦는 것, ④ 

목욕의 규정을 살펴보자. 이 모든 의례행위는 만트라를 읊조리면서 

혹은 일정한 방법에 따라 한다고 규정된다. 사람이 아침에 깨어나

서 행하는 일반적 행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기본

적으로 가정 제식문헌군의 보유문헌 시대이다. 기본적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바이카나사 그리히야수트라(Vaikhānasa-gṛhyasūtra) 1.2~5
와 아그니베쉬야 그리히야수트라(Āgniveśya-gṛhyasūtra) 2.6.1~8라는 

두 가정 제식문헌이 유사 규정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

분들이 아침의 일반적 행위를 의례화한 내용을 규정한다는 사실로

부터 역으로, 그것들이 문헌적으로는 가정 제식문헌군에 속하지만, 
시대적으로는 보유문헌과 같은 시대의 층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러므로 보유문헌 시대가 되어서 아침의 일반 행위에 대한 의례화

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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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문헌과 동 시대 문헌들에서 아래 실례를 들 수 있다. 파라스카

라 그리히야수트라 파리쉬슈타(Pāraskara-gṛhyasūtra-pariśiṣṭa), 아타르

바베다 파리쉬슈타(Atharvaveda-pariśiṣṭa), 카르마프라디파(Karmapradīpa) 
라는 가정 제식문헌군의 보조학문, 바우다야나 다르마수트라(Baudhāyana- 
dharmasūtra)와 비슈누스무리티(Viṣnusmṛti) 등이다. 이 문헌들의 내용을 크

게 구분하여 나타낸 [표 10]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다. 즉, 아침의 일반 행위에 대한 의례화의 일환으로 삼디야우파사

나 의례와 타르파나 예배를 언급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문헌들이 히
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1과 거의 같은 시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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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라스카라 그리히야수트라 파리쉬슈타
① 용변의 규정(409.25~410.1)
② 입을 닦는 규정(410.1~20)
③ 목욕의 규정(410.22~411.9)     아가마르샤나, 조식을 포함
④ 태양의 예배 규정(415.3~7)    가이티리를 읊조리는 것을 포함
⑤ 타르파나 규정(417.33~418.15)

2. 아타르바베다 파리쉬슈타
① 삼디야우파사나 규정(41)      입을 닦는 것, 신체를 씻는 것, 
                               조식, 태양의 예배, 사비트리(Sāvitrī)를 읊기
② 목욕의 규정(42)              조식, 아가마르샤나, 의복, 침묵 규정
③ 타르파나 규정(43)

3. 카르마프라디파
① 삼디야우파사나 규정(2.1)     입을 닦는 것, 신체를 씻는 것, 
                               조식, 아가마르샤나, 태양 예배
② 타르파나 규정(2.2)

4. 바우다야나 다르마수트라
① 삼디야우파사나 규정(2.7)     (= Hiraṇyakeśi-gṛhyaśeṣaṣasūtra, 1.2.3)
② 삼디야우파사나 규정(2.8)     (= Hiraṇyakeśi-gṛhyaśeṣaṣasūtra, 1.2.7)
③ 타르파나 규정(2.9~10)

-----------------------
④ 입을 닦는 규정(1.8.9~21)
⑤ 용변의 규정(1.10.10~14)

5. 비슈누스므리티
① 용변의 규정(60)
② 이빨을 닦는 규정(61)
③ 입을 닦는 규정(62.1~6)
④ 신체를 씻는 규정(62.7~9)
⑤ 목욕의 규정(64.1~23)
⑥ 타르파나 규정(64.24~34)

[표 10] 몇 개의 보유문헌의 내용 일람

인도에서 문헌의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금 열거

한 문헌들과 관련하여 비교연대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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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러나 각 문헌들이 전하는 규정 내용들로부터 그것들이 어

느 시기에 속하는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논의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 문헌들이 아침의 일반 행위를 의례

화하고 그 일환에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와 타르파나 예배를 규정

한다는 사실에서 그 해당 부분이 보유문헌 시대에 속한다는 것은 

대충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태양을 향해 가야트리 만트라를 읊조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가정 제식문헌에서 베

다학생의 의무에서 가장의 의무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삼디야우파

사나 의례의 본질적 변용의 첫 단계이다. 동시에 그 의례에 ① 목

욕, ② 입 닦기, ③ 신체를 닦는 것 등의 의례행위가 추가되면서 의

례행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신들, 선인들, 조상의 영들을 만족시키

는 타르파나 예배를 함께 거행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 의

례에 추가된 목욕, 입 닦기, 타르파나 등의 의례행위는 각각 독립적

으로, 그런데 아침의 일반 행위에 대한 의례화의 일환으로 용변의 

규정 등과 함께 실행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아침에 행하는 행위를 이처럼 정리할 수 있

다. 가장은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 용변을 마친다. 이어서 목욕장으

로 가서, 입을 닦고, 이빨을 닦고, 물속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고, 의
복을 빨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조식, 가야트리 만트라를 읊조

린다. 태양의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행하고, 마지막으로 신들, 선인들, 조상의 영들을 만족시키

는 타르파나 예배를 거행한다. 일련의 의례행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정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

데바 예배를 행하거나 신들에 대한 푸자(pūjā)를 거행한다. 식사를 

마치고 베다학습 등을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에서 

베다학습 등의 의례행위가 5대(大) 제사(pañcamahāyajña)로서 보유

문헌과 다르마 문헌 이후 시대에 조직화되지만, 이 주제는 지금 다

루는 아침의 일반적 행위의 의례화의 맥락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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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금 논하지 않겠다.
아침의 일반 행위에 대한 의례화의 핵심이 되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는 가정 제식문헌이 규정한 베다학생의 의무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입 닦기, 목욕, 신체를 닦는 

행위, 타르파나 예배 등의 의례행위는 어느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

가는 것이 가능할까.
여기서 문제시 되는 것은 삼디야우파사나 의례 때와 마찬가지로 

베다학생에 관련된 행위이다. 예를 들면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

샤수트라 2.8.5~19에 베다학습을 중단할 때 행하는 의례에 대한 언

급이 있다. 그 일련의 의례행위에서 리그베다 10.190의 만트라를 

읊조리는 조식(調息)이 먼저 언급된다. 이것에 대해 제5장에서 이미 

다루었다. 
그리고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2.7에서 소개한 삼디

야우파사나 의례의 행위는 신체를 닦을 때에 사용되는 만트라(ṚV 
10.9.1~3; TS 5.6.1a~b, TV 1.4.8)들을 읊조리면서 행하는 목욕을 언급

하고, 이 문헌의 2.8.7~15는 매우 상세하게 신들, 선인, 제식 학파의 

옛 대학자들, 그리고 베다학생의 조상의 영들에 대한 타르파나 예

배를 언급한다.
베르그(Oldenberg)는 베다학습 중단 때에 의례에서 거행된 타르파

나 예배가 보유문헌 이후에 아침의례로서 정착된 타르파나 예배의 

원형이라고 해석한다.54) 이처럼 베다학습 중단 의례에서 시작해서 

조식, 목욕(신체를 닦는 것), 타르파나 예배라는 3개의 의례행위들

이 만트라와 함께 거행되는 의례로 규정된다.
다음으로 고려할 의례 하나가 있다. 그것은 베다학생의 졸업식에 

해당하는 사마바르타나(samāvartana) 의례이다. 예를 들면 히란야케

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6.20~21은 만트라를 읊조리면서 이빨을 

닦고, 베다학습 중단 의례 때와 만트라들을 읊조리면서 행하는 목

욕의례를 언급한다. 이 밖에도 여러 의례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베다학습을 마치고 졸업식을 거친 사람을 스나타카(snātaka), 즉 

54) Oldenberg(1967), pp.120f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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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을 한 자’라고 부르는 사실로부터, 이 의례에서 목욕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용변의 규정은 가정 제식문헌을 포함하여, 보유문헌 이전으

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입 닦기의 의례행위도 입을 닦는 행

위 자체는 이미 슈라우타 제식문헌 시대에 의례에 포함되었지만, 
그곳에서는 만트라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을 닦는 행위도 

보유문헌에서 처음 의례화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가장의 의무로 확정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구성하는 의례행

위는 ① 입 닦기, ② 목욕(신체를 닦는 것), ③ 조식, ④ 사비트리 만

트라를 읊조리는 것, ⑤ 태양의 예배, ⑥ 타르파나 예배라는 6개 대

표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 입을 닦는 의례행위는 보유

문헌에서 처음 의례화되었지만, 다른 5개 의례행위는 모두 베다학

생에게 제시된 의례행위에서 원천을 찾을 수 있다.
본래 가정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의례는 탄생에서 죽을 때까지 

삶의 단계에서 행하는 인생의례와 계절의례 일부였을 것이다. 따라

서 가정 제식문헌은 가장이 하루 동안 행해야만 하는 행위규범을 

규정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유문헌은 이전 시대의 가정 제

식문헌이 언급하는 내용들을 이용하여, 가장 특히 바라문 가장이 

하루 동안 지켜야 하는 행위규범을 새롭게 만들고자 시도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이미 가정 제식문헌에서 베다학생에게 특정 상

황에서 제시된 일부 의례행위를 중심으로, 보유문헌이 새롭게 가장

이 지키는 하루의 행위규범을 만들어 낸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Ⅶ. 결론: 아침과 저녁 의례의 변용과 탈 베다화

현재 인도에서 관찰되는 아침 일과 마하데바푸자(Mahādevapūjā)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에 대한 보고를 출발점으

로 베다문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서로 다르게 규정된 몇 개의 

아침과 저녁 예배를 살펴보았다. 베다시대의 제식행위를 규정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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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중 첫째인 슈라우타 제식문헌(śrautasūtra)은 아침과 저녁 일과로

서 아그니호트라 의례를 제시한다. 슈라우타 제식문헌에서 상술하

는 아그니호트라는 베다문헌의 아주 오래된 층에 속한 흑야주르베

다 상히타(Black Yajurveda Saṃhitā)에서 이미 주석의 대상이 되었기

에, 그 제식은 기원전 천년기의 전반에 성립되었다고 상정할 수 있

다.
그 아그니호트라의 3가지 의례적 목적은 이렇다. 첫째, 아그니호

트라의 중심적 제식행위로서, 제화(= 태양)로 따뜻하게 된 우유를 

태양(= 제화)에 뿌리는 것을 통해 실현되는 태양활성화이다. 둘째, 
불의 유지와 관리라는 일상 행위의 의례화이다. 셋째, 아침과 저녁

이란 시간적 접점에서 일상과 관련된 존재들을 예배하는 것이다.
슈라우타 제식문헌군에 이어지는 가정 제식문헌군은 가정의 아

침과 저녁 일과로서 두 의례, 즉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규정한다. 이 중에 아침과 저녁 헌공은 슈라우타 제식문헌

의 아그니호트라의 첫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한편 바이슈바데

바는 아그니호트라의 핵심 헌공을 이어받는 것으로 아그니호트라

의 셋째 목적에 대응한다.
하지만 슈라우타 제식문헌과 가정 제식문헌 사이에는 각 문헌들

이 규정하는 제식행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식행위 주체

와 자격에도 차이가 있다.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다양한 

제식행위는 결혼의례 이후 제화설치제를 통해 ① 가르하파티야

(gārhapatya, 가장의 제화), ② 다크신아그니(dakṣiṇāgni, 조리용 제화), 
③ 아하바니야(āhavanīya, 헌공용 제화)라는 3개의 제식용 제화를 설

치한 경험이 있는 자만이 거행할 수 있다. 행위자의 자격 및 제식

행위의 세부사항에 까지 차이가 있는 슈라우타 제식문헌의 아그니

호트라가 기본적으로는 가정 제식문헌의 두 의례, 즉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에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의례가 가정 제식문헌군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해서는 약간 

유보해야 할 점이 있었다. 슈라우타 제식문헌의 아그니호트라를 이

어받는 것으로 간주된 두 의례가 한 묶음으로서 취급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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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매우 이른 시기에 두 의례가 2차적 요소로 

가정 제식문헌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아그니호트라와 가정 제

식문헌에서 언급된 두 의례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지닌다고 생각

된다. 하지만 그것들은 현재 인도에서 발견되는 아침과 저녁 일과

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베다의 제식 세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 제식문헌군의 보유문헌이 전하는 가장의 의무로서 아침과 

저녁에 행하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갖는다. 
① 입 닦기, ② 목욕(신체를 닦는 것), ③ 조식, ④ 사비트리 만트라

를 읊조리는 것, ⑤ 태양의 예배, ⑥ 신들, 선인들, 조상의 영들에 

대한 타르파나 예배라는 일련의 행위로 구성된 삼디야우파사나 의

례는 보유문헌의 단계에서 처음 형성된다.
그러나 의례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들 가운데, 입 닦기를 빼고 

다른 것들은 베다학생의 매일의 의무, 또는 베다학습 중단 의례, 베
다학습을 종료하는 의례로 있던 의례행위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현재 인도에서 전해

지고 있는 것이다.
보유문헌 시대와 현대의 중간에 있는 문헌, 예를 들면 파드마 

푸라나(Padma-purāṇa) 1.49.1~74는 아침 일과와 관련해서 [표 11]과 

같은 내용을 언급한다. 이것은 [표 9]에 소개한 히란야케쉬 그리히

야세샤수트라 1.1의 내용과 거의 대응한다. 푸라나 문헌군은 힌두

교적인 모든 것의 백과사전에 해당한다. 이런 푸라나 문헌이 전하

는 것과 유사한 의례를 가정 제식문헌의 보유문헌이 언급하는 것

은, 그것들이 베다적 제식 세계로부터 벋어나서, 힌두교적 제식 세

계를 기록한 최초의 문헌군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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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생활 규범에 대한 질문 1.49.1
2. 아침에 일어나기, 신들을 상기(想起) 1.49.2~9
3. 용변 1.49.10
4. 이빨 닦기 1.49.11ab
5. 가야트리(gāyatrī)를 상기 1.49.11cd~12
6. 목욕 1.49.13~20
7. 타르파나(tarpaṇa) 1.49.21~63
8. 신들에 대한 푸자(pūjā) 1.49.64~65
9. 바이슈바데바(vaiśvadeva) 1.49.66ab
10. 불 관리, 제식행위, 바라문 응대(供応) 1.49.66cd~68cd
11. 아침 일과를 행하는 이유             1.49.68cd~74ab

[표 11] 파드마 푸라나 1.49.1~74의 아침 일과

앞에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소개할 때, 사용한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는 많은 항목이 유사 문헌인 바우다야나 그

리히야세샤수트라의 내용과 대응관계를 갖는다. [표 12]는 두 보유

문헌이 언급하는 힌두교적 신들의 예배 규정 중 대응하는 것의 일

부이다.55) 여기서 예배 대상이 된 신들은 힌두교의 2대 주신인 비

슈누와 루드라(쉬바)를 비롯한 두르가(Durgā)와 비나야카(Vināyaka) 
등이다. 예배의 방법도 ① 신상을 안치하고, ② 신을 초대하고, ③ 

물과 향, 꽃, 향연(香煙), 조명, 공물 등을 봉헌한다. 즉, 힌두교 제식

의 중심이 된 푸자라는 제식형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

정 제식문헌군의 보유문헌 시대에 의례는 베다세계를 벋어나서 힌

두교적 세계로 옮겨왔다. 그리고 탈 베다화(= 힌두화)의 과정에서 

아침과 저녁 일과로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형성되고 이후에 힌

두교적 인도에서 전승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55) Gonda(1977), pp.586f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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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dhāyana-gṛhyaśeṣasūtra Hiraṇyakeśi-
 gṛhyaśeṣasūtra

1. 비슈누 신상 안치 의례           2.13
2. 비슈누에 대한 매일의 예배       2.14 
3. 비슈누의 목욕 의례              2.15
4. 루드라 신상 안치 의례  2.16
5. 루드라에 대한 매일 예배        2.17
6. 루드라의 목욕과 예배  2.18
7. 푸자(Pūjā)의 일반적 규정  2.22
8. 두르가(Durgā)의 예배  3.3
9. 슈리(Śrī)의 예배              3.5
10. 사라스바티(Sarasvatī)  3.6
11. 비슈누의 예배              3.7
12. 태양의 예배  3.8
13. 제슈타(Jyeṣṭhā)의 예배  3.9
14. 비나야카(Vināyaka)              3.10

1.7.11(107.5~109.19)
1.2.9(13.9~30)

1.7.12(109.20~112.8)
1.2.10(14.1~21)
1.2.12(16.9~17.13)
1.7.16(115.15~116.3)
1.6.9(80.25~81.10)
1.6.11(81.26~82.11)
1.6.12(82.12~83.2)
1.6.13(83.3~37)
1.6.14(83.28~84.8)
1.6.15(84.9~85.6)
1.6.16(85.7~86.5)

[표 12] 보유문헌에 서술된 힌두교적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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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필자는 1987~1988년에 북인도에서 바라문 가장이 매일 아침 일과

로서 거행하는 마하데바푸자 의례를 경험했다. 이것의 전반부는 가

정 제식문헌에 기원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 후반부는 베다시기 이

후 형성된 바이슈바데바 예배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것은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아침과 저녁 일과로 규정한 아그니호트라와는 전혀 다

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인도 현지에서 관찰된 사실로부터 출발

하여, 제식문헌, 제식문헌의 보조학문서, 가정 제식문헌군의 보유문

헌 등을 검토하여, 현재 전해지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문헌사적

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전하는 아그니호트라의 목적 셋은 ① 제화

(= 태양)로 따뜻하게 된 우유를 태양(= 제화)에 뿌리는 것을 통해 

실현되는 태양활성화, ② 불의 유지라는 일상행위의 의례화, ③ 아

침과 저녁에 일상과 관련된 신과 존재들에 대한 예배이다. 가정 제

식문헌은 첫째 목적을 이어받아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셋째 목적

을 이어받아 바이슈바데바 의례 혹은 타르파나 예배를 성립시켰다.
그것을 가정 제식문헌군의 보유문헌이 이어받아 아침과 저녁에 

행하는 삼디야우파사 의례를 처음으로 가장의 의무로 확립시켰다. 
그것은 ① 입 닦기, ② 목욕(신체를 닦는 것), ③ 조식, ④ 사비트리 

만트라를 읊조리기, ⑤ 태양의 예배, ⑥ 타르파나 예배라는 6개 대

표적 행위로 구분되는데, 그 중 ① 입 닦기는 보유문헌에서 처음 

의례화되지만, 다른 5개는 베다학생의 의무에 원천이 있다. 또한 이 

규정들은 푸라나 문헌에서 유사 내용이 발견된다. 그 사실로부터, 
의례가 보유문헌 시기에 처음 베다세계를 벋어나서 힌두교 세계로 

옮겨왔고, 탈 베다화(= 힌두화) 과정에서 지금의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형성되고 전승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가장, 가정 제식, 아그니호트라, 아침 예배, 정화.




